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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변화하는 패션 산업의 요구에 맞춰, 소비자 개개인이 원하

는 소비자 중심의 의복 맞음새 연구를 위해, 소비자 즉, 의복 착장자의 

주관으로 평가된 신체를 중심으로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를 탐색하

였다. 이를 위해 총 9명의 '국내에 상주하는 의류학 및 패션 디자인 전

공자'를 모집하여 반 구조화 면담과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

체'의 관계 파악을 위한 바디 스캐닝을 진행하여 이들의 삶의 경험과 경

험적 특수성을 통한 탐색적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얻어진 연구자료는 

근거 이론을 토대로 귀납적 해석을 통해 주제적 분석이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관계에서 3D 바디 스

캐닝과 이상적 신체의 구체적인 관여가 드러났다.  

3D 바디 스캐닝을 통해 얻어진 연구 참여자들의 물리적 '실제 신체'

는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차이가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

었으나, 신체 평가는 단일 신체 부위에 대한 평가를 넘어 각 신체 부위

들 간의 상대적이고 복합적인 평가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3D 바디 스

캐닝은 타인의 시점 및 시각으로 자신의 신체를 바라 볼 수 있는 긍정적

인 기회가 되었고, 보정용 의류 및 악세사리를 착장하고 측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의복 맞음새 추구의 

가능성이 보여졌다. 자신의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간

극에서 나타나는 이상적인 신체는 많은 선행연구들과 같은 타인 및 유명 

연예인과의 비교, 미디어의 영향들이 나타났으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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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자체로 인해 발생되기도 하였다. 이상적 신체에 대한 서양 문화의 

영향 및 한국적 이상미의 특수성에 대한 발견이 있었으며, 의복은 이상

적 신체 생성의 직접적인 원인 및 기준이 되고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의 결과로써 의복 선택이 이루어짐이 밝혀졌다. 

둘째,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특정한 의복 선택이 나타났다.  

신체 전반의 각 부위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가 영향을 끼치어 생겨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는 특정한 의복의 복종, 길이, 실루엣, 악세사리

류의 선택 및 회피를 이끌었고, 원단의 소재, 색, 프린트 패턴의 선택 및 

회피에도 영향을 끼치었다. 의복 착용을 통한 체형 보정의 기능을 가지

는 보정용 의류는 불편함과 직접적인 신체 수정 등의 이유와 속옷이라는 

복종 특성이 보정 역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 선택되지 않았다. 

셋째,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특정한 의복 선택을 넘어선, 

의복의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가 발견 되었다.  

의복 사이징 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생기는 사이즈 맞음새는 특

정 브랜드 선택 및 회피를 야기하였고, 프리사이즈는 각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의복 사이즈 맞음새 해결의 하나의 방안이 되었다. 사이즈 맞음새

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생성되는 원인이 되었으나, 기능성 의복 

및 특수 의복일 경우와 일상적 패션 의복을 나누어 사이즈 맞음새와 신

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나타났다.  

소비자가 의복의 맞음새를 직접 큐레이팅해서 입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이지 캐주얼이 맞춤 정장을 대체 하게 되면서,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좋은 의복 맞음새의 기준이 변화하는 등, 시대적 변화는 의복 맞음

새와 신체의 낮은 관계성을 이끌었다. 

신체 관리 행동을 통한 직접적인 신체 수정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완화 하였으나,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의복을 통한 신체 불만

족 완화의 역할이 있었다. 패션 이미지를 위해 운동 선택 및 회피를 통

한 외모 관리와 의복을 통한 외모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자신이 추

구하는 신체를 위해 의복을 통한 외모 관리도 가능하여, 한 개인의 외모 

관리 행동은 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신체 관리 행동과 의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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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공존하는 개념이었다. 자신의 신체 평가에 따른 패션 유행의 회

피 및 관여가 드러났으나, 패션의 유행 자체가 신체를 드러내지 않을 때

는 의복 맞음새와 신체는 관계성이 적었다. 구매 빈도와 구매 가격, 구

매 장소는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큰 연관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고, 계절, T.P.O. 및 의복을 통해 추구하는 형용사적 

패션 이미지 또한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함이 드러났

다.  

의복 맞음새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반영은 의복의 수선 

및 예전의 일대일 맞춤복 제작 방식으로의 회귀 등을 통해 소비자 각자

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반영의 필요성과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소비자의 '주관적

으로 평가된 신체'를 반영하는 대량 맞춤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긍정적인 신체에 대한 평가를 가지게 도와주는 

역할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다층적 개념의 의복 맞음새에 관여하는 '주관적으로 평가

된 신체'를 중심으로 한 다차원적인 신체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을 통해, 의복과 신체의 관계를 유동적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대한 파악

이 의복 구성 및 제작에 반영되어 소비자가 원하는 더 좋은 맞음새를 제

공하는 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소비자 중심, 의복 맞음새, 실제 신체,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학   번 : 2016-2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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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트리 4.0'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통해 제조 혁신을 가져 오는 '제 4차 산업혁명'을 

전망한다(Lasi et al., 2014; 강태진, 2016). 박창규(2018)에 따르면, 제

품 생산의 방식은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대량맞춤(mass 

customization)을 거쳐 개인맞춤(personalization)으로 진입하고 있다. 

공급자가 준비해 놓은 여러 옵션 중에 소비자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개별적인 주문에 맞는 제품을 공급자가 생산하

는 것이다. 남윤자(2015)는 패션 산업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산업 변화를 

'최첨단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와 제조업

이 완벽하게 융합하는 패션 4.0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혁신적인 미래 기술이 패션과 만나게 되는 패션 4.0 시대에는 개

개인의 의복 필요성을 충족 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의복의 미적 우수성 

또한 유지 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동적인 소비자의 역할 에서 능동적인 

설계와 디자인으로 확장 하고 있는 소비자들(박창규, 2018)'의 변화에 

맞춰 의복의 제조 방법 뿐만 아니라 의복 제조를 위한 접근 방식도 달라

져야 한다(김성민, 2017)고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패션 산업의 변화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맞음새라면, 가장 알맞은 의복 맞음새가 되는 소

비자 중심의 의복 맞음새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Size Korea, Size USA, Size UK 등 대규모 국가적 조사가 실시 됨으

로써,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소비자의 물리적 '실제 신체 Actual Body'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가, 연령, 체형 별 신체 

비교 분석 연구 에서부터 3D 스캐닝 기술의 신체 계측 방법(Istoo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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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2001; Simmons and Istook, 2003)에 대한 연구들까지, 실제 신

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을 통해 의복 맞음새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신체 인지도, 만족도, 이상적 체형 

등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실제 신체'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

가 간의 차이가 고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복 맞음새 연구에서, 

주관적으로 평가 된 신체를 연구하는 방식은 주로 전신, 신체 부위, 특

정 의복 구성을 위한 신체 부위들로 나뉘어져 연구되고 있어, 의복 맞음

새에 관여하는 소비자의 주관적 신체 평가의 역할 및 의미에 대한 전반

적인 양상을 알기에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의복 맞음새의 다층적인 특성 

상, 특정 복종, 특정 연령 층 등의 각각의 경우에 따라 나뉘어져 연구되

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관적 신체 평가가 의복 및 의복 맞음새 선

택에 관여하는 전반적인 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각 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부응하는 '대량맞춤' 과 '개인화' 생산을 지

향하는 소비자 중심의 패션 4.0 시대에, 소비자가 원하는 가장 알맞은 

의복의 맞음새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실제 신체'에 대한 의복의 

적절한 맞음새를 넘어, 소비자의 주관적인 신체 평가와 의복 맞음새의 

관계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변화하는 패션 산업의 요구에 맞춰 소비자 개개인이 

원하는 의복 맞음새 연구를 위해, 탐색적 질적 연구를 통해 의복 

맞음새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개념, 역할 및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을 위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 즉, 의복 착장자의 물리적 '실제 신체'와 의복 

맞음새와의 관계를 넘어, 착장자의 주관으로 평가된 신체를 중심으로 

착장자의 신체와 의복 맞음새에 관한 깊이 있고 세밀한 관계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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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의복 맞음새에 관여하는 신체가 

정량적으로 표현되는 신체 사이즈나 체형 등의 신체 묘사(body 

descriptor)와의 관계를 넘어,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신체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의 신체와 다층적 개념의 의복 맞음새의 관계를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제시하고, 이러한 관계 파악을 통해, 실제 의복 구성 및 

제작에 소비자의 '주관적으로 평가 된 신체'의 대입 방안 가능성을 

탐색하여 본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 3 절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복 맞음새의 개념을 확실히 하고, 제시

하고자 하는 '주관적으로 평가 된 신체' 관련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 선행

연구와 문헌자료에 나타난 용어 사용 예를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고찰하

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여 사

용하고자 한다.  

 

1) 의복 맞음새 Clothing Fit: 의복 맞음새 평가, 선호도, 만족도, 

의복 사이즈 평가 등의 다층적 개념을 포함하여 '의복 맞음새'라 

총칭하여 사용하는 바이다.  

 

2) 실제 신체 Actual Body: 직접 측정 및 3차원 바디 스캔을 통해, 

인체 측정학적(anthropometric) 방법으로 측정된 신체의 수학적 치수와 

이를 객관적으로 분류한 체형을 포함한, 정량적으로 표현되는 물리적 신

체를 '실제-신체'라 지칭하는 바이다.   

 

3)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Subjectively Evaluated Body: 앞서 정의

한 '실제 신체'를 제외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주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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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된 신체'라 실용 정의(working definition)하는 바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인한 심리적 원인, 영향 및 결

과에 대한 광의의 '바디 이미지(Body Image)' 개념과 구분하고, 지각 신

체(perceived body), 신체 인식도, 신체 만족도(Body Cathexis)등의 개

념을 포함한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 인식, 느낌, 판단(Gleghorn et 

al., 1987; Banfield and McCabe, 2002)을 포함하고, 감정적(emotional)/

이성적(rational)평가(estimation) (Thompson and Dolce,1989), 일반적

(general)/단기적(state) 평가(Homan, 2016) 등의 평가 방식을 구분하지 

않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총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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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첫째, 선

행 의복 맞음새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복 맞음새의 다층적 개념과 

소비자의 의복 선택에 있어서 의복 맞음새의 관여를 살펴본다. 둘째, 의

복 맞음새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셋째, 의복 맞음새와 바디 이미지의 관계를 살펴본다.  

 

 

제 1 절 의복 맞음새 연구 

 

의복의 맞음새는 신체에 대한 의복의 관계이며(Ashdown and Locker, 

2010), 김선영과 남윤자(2012)는 '의복 맞음새란 의복 치수와 의복 형태

가 인체에 맞는 모양, 상태, 정도라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의복 맞음새는 스타일, 디자인 특징(design features), 그리고 원단의 

특성(properties of the materials) 등 의복 고유의 특성(garment 

dimension) (Ashdown and Locker, 2010)과 의복 착장자의 신체, 그리

고 의복 착장 시 맞음새에 대한 기대들 간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

다. 이 중, 착장 시 원하는 맞음새에 대한 기대를 맞음새 선호도(fit 

preference)라고 한다(Chattaraman et al., 2013).  

맞음새 선호도는 맞음새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의복 맞음새는 좋

은 맞음새(good fit)의 기준과 신체에 의복이 어떻게 착장 되기를 원하는

지에 따라 의복 맞음새 평가가 달라진다. 소비자의 의복 맞음새 선호는 

편안함, 미적 판단 그리고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 지는 주관적 평

가이다. 또한 현재 유행하는 패션, 문화적 영향, 나이, 성별, 신체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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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스타일이 각 개인의 맞음새 선호도에 영향을 끼치고, 삶의 흐름 

(life span)에 따라서도 개인적인 맞음새 선호도가 달라진다(Pisut and 

Connell, 2007; Fan et al., 2004; 석혜정, 2010). 

맞음새 평가는 착장자 본인 혹은 전문가들에 의한 외관 평가, 여유분 

평가, 동작 적합성 평가 등을 포함하는 관능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각 신체 부위들의 정보와 더불어 맞음새를 결정하는 기본 요인은 

개개인에 따라, 그리고 신체 부위에 따라 달라진다(Ashdown and 

Delong, 1995). 이러한 맞음새 평가의 주관성 배제의 어려움 때문에, 맞

음새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슬랙스 맞음새의 정량적 평가 기

준들이 설정 된 바도 있다 (김선영, 남윤자, 2012a, 2016b). 또한 의복의 

맞음새는 의복의 복종에 따라 기대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정장 재킷

(김인화, 2015), 팬츠(김민경, 2009), 거들(이준옥, 2001) 등 하나의 의복 

아이템에 따른 맞음새 평가 기준들이 만들어져 왔다(이진희, 김윤희, 

2016). 특정한 복종에 더해, 의복을 착장하는 소비자의 물리적 신체는 

성별, 연령, 비만도 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의복 맞음새 연구에서는 

각 타겟 대상의 표준 신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정임과 남윤자

(1998)는 남성 클래식 재킷이라는 특정한 복종의 맞음새를 20대 초반의 

남성을 기준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맞음새 평가의 기준들은 착

장자의 물리적 '실제 신체' 사이즈 및 객관적으로 분류 된 체형에 따른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  

착장자의 물리적 '실제-신체'는 인체 측정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직접 

측정 및 3차원 바디 스캔을 통해 얻어진 신체 치수들과, SizeKorea, 

SizeUSA등의 인체 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 얻어진 자료, 그리

고 인체 체형에 대한 분석과 분류를 통해 얻어지고, 이는 Ready-To-

Wear 패션, 대량 생산 의복 제조를 위한 의복 맞음새 구성 및 제조에 

사용된다. 타겟 소비자층의 대표 신체, 표준 신체 등을 대변하는 의복 

구성 용 더미(dress dummy/tailor's dummy), 피팅 모델, 3차원 핏 모델 

등이 기준 신체가 되어 의복의 사이즈가 만들어진다(Ashdow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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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man and Lentz, 2000; Petrova and Ashdown, 2008). 신체 사이즈 

및 체형이 객관적으로 분류 되어 소비자 대다수를 포함하는 의복의 맞음

새를 제공하기 위해 브랜드 사이즈와 표준 사이즈 등의 의복 사이징 시

스템이 사용된다. Ashdown (2000)은 의복 사이징 시스템이 개발되는 과

정을 다음의 <그림1>과 같이 모형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림1> Ashdown's (2000) model for development of a sizing system 

(Alexander et al., 2005 재 인용) 

 

이러한 의복의 사이징 시스템은 의복의 맞음새를 위해 개발 및 연구 

되고 있지만, 각 제조업체들 마다 의복 사이즈의 일관성이 없이 사용되

는 등 의복 사이즈 시스템의 문제점 또한 크게 드러나고 있다(Faust 

and Carrier,2009; Otieno et al., 2005). Loker et al. (2005) 은 205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타겟 마켓 소비자들의 실제 신체 비율이 핏 모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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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그레이딩 비율과 다르며, 현재의 사이징 시스템이 타겟 마켓 소

비자들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Kinley(2003)

는 1011 개의 팬츠를 분석하여 같은 Size 4의 팬츠라도 5.27 인치의 가

랑이 안쪽 길이(inseam), 13.21인치의 샅 부위 사이즈 차이가 존재 함을 

찾아 내었다. Kinley(2010)의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150명의 여성 중의 

80퍼센트는 현재의 의복 사이즈 시스템에 대하여 만족스러워 하지 않고 

있었다.  

Ashdown and Locker(2010)는 대량 맞춤화 시대에 타겟 마켓 사이징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여, 신체 측정 치수, 의복

의 디자인, 의복의 맞음새, 의복 사이즈와 맞음새 정보 사이의 상호관계

에서 만들어지는 의복 사이징 시스템에 관계하는 의복 맞음새의 다층적 

개념을 좀 더 구체화 한 바 있다.  

 

<그림2> Ashdown and Loker (2010). Conceptual model adjusted to 

address issues for a MC TM siz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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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의복의 사이즈 시스템을 4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첫째, 

one-size-fits-all 사이징 시스템은 디자인과 스타일 요소들 그리고 원

단의 특성을 이용하여 한 사이즈의 의복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둘째, ready-to-wear 사이징 시

스템은 의류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몰, 미디엄, 라지 및 숫자

로 이루어진 특정 카테고리의 사이즈 범위이다. 셋째, 매스커스터마이제

이션 사이징 시스템은 스몰, 미디엄등의 사이즈와 길고 짧음 등의 의복

의 여러 요소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커스텀 

사이징 시스템은 각 의복이 각 개인의 특정한 사이즈에 맞춰지기 때문에 

전체 인구 수와 같은 양의 사이즈가 나온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 모형 역시 소비자의 물리적 실제 신체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관적인 신체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ardyn (2003)은 소비자의 의복에 대한 맞음

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물리적인 신체 측정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

을 의복 마케터들이 발견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의복 맞음새는 소비자들의 의복 구매 행동 및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의 하나이며(Howarton and Lee, 2010; Shim and Bickle, 

1993; Shin and Baytar, 2014; 이진희, 김윤희, 2016), 의복 맞음새에 대

한 불만족은 의복 구매 시 가장 자주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Alexander 

et al., 2005; Anderson et al., 2001; Gardyn, 2003). 미국의 마켓 리서

치 회사인 NPD Group은 84 퍼센트의 여성 소비자들은 좋은 맞음새의 

의복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함을 밝혔다(Gardyn, 2003).  

좋은 맞음새에 대한 많은 평가 요인, 원인 및 영향들이 밝혀져 왔지

만, 소비자의 맞음새 선호 평가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의 구체적인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에 비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대량 생산을 넘어 대량 맞춤을 지향하는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의복 

맞음새에 관한 소비자/착장자의 주관적인 신체 평가를 반영하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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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다음 절에서 의복 맞음새와 주관적으로 평가 

된 신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본다.  

 

 

제 2 절 의복 맞음새와 '주관적으로 평가 된 신체' 

 

의복 맞음새를 위한 신체 연구에서 객관적으로 측정 및 분류된 물리

적 '실제 신체'를 넘어 각 개인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 즉, '주관적으

로 평가된 신체'의 역할이 고찰되어 왔다. 의복 구성 및 선택에서 착장

자의 물리적 '실제 신체'는 필수 근간 요소 이지만, 소비자들의 의복 선

택 및 희망 착의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신체 인식도 및 만족도, 이상

적 신체의 역할이 존재한다.  

의복 맞음새 만족도는 자신의 신체 만족도 및 자신의 지각-신체와 관

련이 있다(Song & Ashdown, 2013; Feather et al., 1997). Labat & 

Delong (1990)은 10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Rosen and Ross(1973)의 

Body Cathexis Scale(바디 카텍시스 스케일)을 사용하여 22가지의 신체 

부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20가지의 신체 부위에 관련된 의복 맞

음새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의복 맞음새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

의 상관관계를 밝혔으나 이들의 세밀하고 복잡한 관계를 밝히지는 못하

였다(Grogan et al., 2013a). 박재경과 남윤자(1999)는 20가지 신체 부

위별 크기 인식에 따라 희망 착의 행동과 실제 착의 행동을 분석하여 9

가지의 의복 형태(몸통밀착원피스, 짧은스커트, 짧은 반바지, 긴스커트, 

어깨/가슴 상부 노출상의, 다리밀착무릎슬랙스, 슬리브리스상의, 긴상의, 

몸통상부여유상의)를 통해 신체 보완을 추구함을 밝혀내었다. 실제 신체 

측정 데이터와 자신의 신체 인지도 및 만족도는 낮은 상관관계를 가졌으

며(정재은, 이순원, 1993), 정재은과 남윤자(1999)는 성인 여성의 체형 

파악과 의복 구성에 필요한 26가지 신체 항목들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

도를 측정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가 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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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으나, 각 신체 항목들의 실제 사이즈는 변화가 없음을 발견

하였다. Chattaraman and Rudd (2006)는 소비자가 패션 선택을 통해 이

루고자 하는 이상적인 체형을 연구하기 위해, 개정된 BCS (Shim, 

Kotsiopulos, and Knoll, 1991)를 사용하여, 상반신, 하반신 신체 전반의 

13가지 신체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지각-신체를 

기반으로 한 의복 실루엣 선택을 연구하여, 낮은 신체 만족도는 의복을 

통한 신체 부위 가림(body coverage in clothing)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었다.  

Feather et al. (1997) 은 290명의 운동 선수들을 대상으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의 20가지 신체 부위와 의복(슬랙스와 블라우스) 맞음새에 

관여하는 13가지 신체 부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신체 만족도와 

의복 맞음새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었다. Alexander et al. (2005) 은 

소비자들의 의복 맞음새 선호도와 바디 타입, 신체 (머리 및 상반신, 

하반신, 키, 몸무게, 몸통) 만족도와 바디 쉐입의 상관관계를 밝히며, 

자신의 바디 쉐입에 따른 신체 만족도에 따라 의복 맞음새 선호도의 

변화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의복 맞음새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정 복종(자켓, 스커트, 드레스, 상의, 청바지와 팬츠)에 대한 Fitted, 

Semi-fitted, Loosely fitted 라는 3가지 핏에 한하여 조사하였다. 

노이경과 송화경 (2017)은 17가지의 신체 항목에 대한 인지 체형, 이상 

체형, 신체 만족도와 위의 신체 항목들에 상응하는 재킷 부위 항목에 

대한 재킷 맞음새 만족도를 연구하여, 인지 체형과 이상 체형 간의 

차이를 신체상 지각 불일치로 정의하고, 이는 실제 신체 크기나 체형 

보다는 인지하고 있는 신체 크기나 체형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을 

밝히었다. 또한 재킷 맞음새 만족도는 신체상 지각 불일치 정도가 

클수록 낮고,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높은 점을 밝혀내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주관적으로 평가 된 신체를 연구하는 방식은 전

신, 신체 부위, 특정 의복 구성을 위한 신체 부위들을 나누어 각각에 대

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설문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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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의 신체 부위 및 부분 평가들에 따른 의복 및 의복 맞음새 선택

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는 있으나, 의복 맞음새에 관여하는 소비자의 주

관적 신체 평가의 역할 및 의미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알기에 충분하

지 않았다. 또한 의복 맞음새의 다층적인 특성 상, 특정 복종, 특정 연령 

층 등의 각각의 경우에 따라 나뉘어져 연구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

관적 신체 평가가 의복 및 의복 맞음새 선택에 관여하는 전반적인 관계

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제 3 절 의복 맞음새와 바디 이미지 

 

다층적 개념(Multi-Dimensional) 바디 이미지 개념은 각 개인이 자신

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이미지로써(Fisher, 1970; Thompson, 1990; 

Cash and Smolak, 2011),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관적으로 평가 된 신

체' 개념과 중첩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러한 바디 이미지 개념을 이

용한 의복 맞음새 연구들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Tiggemann and Lacey(2009)는 의복 선택이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MBSRQ, Cash, 2000)를 통해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여성들의 신체 불만족, 즉, 부정적인 바디 이미지는 더 많은 

신체 가림(body coverage)과 연관이 되어 있어, 의복을 위장 역할로 사용

하는 것(the use of clothing as camouflage)과 관련이 있었다. 이 연구의 

연장선으로 Tiggemann and Andrew(2012)는 의복의 위장 역할이 자기-

보고(self-reported) Body Mass Index (BMI: 체질량지수) 및 몸무게와 

상관관계를 가짐을 밝혀 의복이 여성의 신체 외모 관리(management of 

body's appearance)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Rudd and Lennon (2000a, 2001b)은 신체 불만족에 따른 적응적 행

동으로써 외모 관리 행동(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 중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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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역할을 밝히며, 의류학 연구에 있어서 신체에 대한 심상(mental 

picture)인 바디 이미지 연구가 수용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Grogan et al. (2013a)은 어떻게 신체 만족도가 의복 맞음새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고, 의복 맞음새가 신체 만족도와 어떻게 

상호작용(interact)하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그림3> Grogan et al. (2013a) Key themes and sub-themes. 

 

이들은 MBSRQ (Cash, 2000)를 통해 각 연구 참여자들의 바디 이미

지를 확인하고 가슴, 허리, 엉덩이 부위의 사이즈와 관련이 있는 드레스 

맞음새와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실제 신체와 관

계 없이, 큰 가슴과 엉덩이 그리고 작고 쏙 들어간 허리를 가지는 날씬

한 모래시계형 신체를 선호하였고 이러한 이상적 신체를 구현하기 위해 

의복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의복 맞음새는 불만족스러운 신체 부위를 

가려주거나 가장 매력적인 신체부위를 드러내주는 기능적인 역할이 있었

으며, 맞음새 좋은 의복(well-fitting clothes)은 신체에 대한 자신감을 



 

 14 

높여주었다. 리테일러들(retailers)마다 다른 의복의 사이즈 시스템은 의

복 맞음새의 편암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였

으나, 의복 사이즈에 자신의 신체를 동일시 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바디 이미지는 '실제 신체'와의 비

교가 어려워, 의복 구성 및 제작에 필요한 소비자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실제 신체와의 관계 파악에 제한 점이 있다. 69개의 설문 항목

으로 구성된 MBSRQ는 바디이미지에 대한 심리적 원인, 결과 요인에 집

중되어 있고, 응답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 항목은 1가지 전반적 

외모 (Overall appearance)와 8가지 신체 (Face(facial features, 

complexion)/ Hair(color, thickness, texture)/ Lower torso(buttocks, 

hips, thighs, legs)/ Mid torso(waist, stomach)/ Upper torso(chest or 

breasts, shoulders, arms)/ Muscle tone/ Weight/ Height)에 대한 만족

도로 구성되어 있어, 의복 맞음새를 위한 의복 구성 및 제작에 관여하는 

응답자의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더

해, 자기-보고된 신체는 키와 몸무게, 그리고 이를 통해 산출된 BMI 이

외에는 타당성, 신뢰성이 없다고 밝혀지고 있어(Stommel and 

Schoenborn, 2009; Bulik et al., 2001; Bowman and DeLucia, 1992), 

설문을 통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와 '실제 신체' 비교의 한계점이 있

다.  

 

이상의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신

의 신체는 지각-신체, 신체상, 신체 인식도 등의 여러 명칭으로 연구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신체는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뜻하는 바디 카텍시스(Body Cathexis) 및 신체 불만족/만족이

라는 개념으로써 학문적으로 연구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정신작용측정(psychometric)면에서, 허영 사이즈(vanity size), 환각지

(phantom limb) 개념 까지 포함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바디 이미지' 개

념(Fisher, 1970; Cash and Smolak, 2011)과의 구별을 위해, 인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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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anthropometric) 방법으로 측정된 신체의 수학적 치수와 이를 객

관적으로 분류한 체형을 '실제 신체'라고 정의하고, 이를 제외한 신체를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라고 실용 정의하여 사용하는 바 이다.  

 

본 절의 선행연구 고찰을 종합해 보면, 다층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의복 맞음새에 대한 다양한 신체의 역할이 존재하며, 크게 

객관적으로 측정 및 분류 될 수 있는 물리적인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 맞음새에 있어서 신체의 역할을 탐색해 보며, 그 

중에서도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의복 맞음새와 

신체와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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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의복 착장자의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그리고 이에 따른 의복 맞음새의 심도 있는 관계 탐색이라는 본 연구 목

적을 위해 선택한 연구 방법 및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1806/001-001)을 받아 

진행되었다.  

 

 

제 1 절 연구 문제 

 

선행 연구들 및 문헌 고찰을 통해 의복 맞음새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양상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의 

관계 탐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2 가지 연구 문제들을 도출하였다.  

 

연구 문제 1: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연구 문제 2: '주관적으로 평가 된 신체'와 의복 맞음새 선택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제 2 절 연구 참여자 

 

1.연구 참여자 선정방법 

 ‘내 연구 문제에 가장 심도 깊은 답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지식, 경험, 

태도를 갖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목적에 따라 의도적 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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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ful sampling)의 한 방법인 눈덩이 표집선정(snowballing 

sampling)을 하였다(유기웅 외, 2018). 눈덩이 표집법의 방법론에 따라, 

의복과 신체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 경험 및 경력을 가진 국내

에 상주하고 있는 의류학 또는 패션 디자인 전공자 라는 본 연구자의 초

기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본 연구자의 개인적 연

락(personal contact)을 이용하여, 이메일, 전화 그리고 사회 관계망을 

통한 연락을 취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 주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갖

고 있는 다른 연구 대상자를 소개 받도록 하였다(Creswell, 2015 

/2018b). 전공 및 전문 분야의 특수성에 의해 의복 및 의복의 신체와의 

관계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되는 '의류학 및 패션 디자인 전공자'를 1차 참여자 선정 기준으로 하였

다. 또 다른 1차 참여자 선정 기준은 '국내에 상주하는 한국인'이였다. 

이는 각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실제 신체'와 비교하

기 위해 국내에 위치한 특정한 바디 스캐닝 장소로의 직접 방문이 필요

하였고, 사이즈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한국인 연령별 표준 신체 데이터와 

비교 및 확인을 위함 이였다. 이들 중 '의복 구성 및 제작에 깊이 있는 

경험이 있는 자'를 2차 참여자 선정 기준으로 하였다. 이들은 특히 의복 

구성(pattern-making)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

와 의복의 관계에 대해 더욱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 할 것이라 

사료되었다. 질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 연구 시 얻어진 데이터에서 더 이

상 새로운 정보나 주제가 발견 및 관찰되지 않는 데이터 포화 (data 

saturation) 지점은 최대12 명에서 최소 6명이라는 Guest et al. (2006)

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을 최소 6명 이상으로 하였다.  

 

2. 연구 참여자의 이해 

 의복 맞음새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있어서 이상적인 참여자들로 사료된 총 9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다. 사용된 연구 참여자들의 가명은 연구 참여자 



 

 18 

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연구참여자 

(가명) 

성별 나이 

(만) 

설 명 

1 박율 여 33세  공학 및 의류학 전공. 3차원 인체 형상을 이용한 길원형 제작 
및 고령 여성 보호복 개발을 주로 연구. 현재 서울 소재의 모 
대학에서 여성복 테일러링 강의 및 연구원으로 재직 중. 

2 모아나 여 24세 의류학 전공. 청소년의 체형 및 의복 사이즈와 3D 인체형상 
데이터를 주로 연구. 현재 서울 소재의 모 대학에서 박사 과정 
중. 

3 듄듄 여 27세  패션 디자인 및 의류학 전공. 노년기 체형에 대해 주로 연구. 
현재 서울 소재의 모 대학에서 박사 과정 중.  

4 이라희 여 31세 의류학 전공. 의복 그레이딩 및 아동복 회사에서 근무 경력이 
있음. 아동복에 대해 주로 연구. 현재 서울 소재의 모 대학에서 
박사 과정 중.  

5 유하늘 여 33세 순수 미술 및 모자 디자인 전공. 의복을 매체로 한 순수 미술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모자 및 악세사리 개인 브랜드 
운영 및 패션 쇼-피스 의복 제작 및 협업 중. 

6 섹큐게 남 26세 남성복 전공. 해외 런웨이 통신원으로 활동. 현재 개인 브랜드 
및 협업 브랜드 운영 중. 

7 긴자이 남 22세 다수의 해외 럭셔리 브랜드 의류 구매 경험. 현재 영국의 모 
대학에서 남성복 전공 중. 

8 황지원 여 50세 의류 소매상 및 편집 샵 운영, 해외 브랜드 바잉 및 유통, 일명 
'동대문' 여성의류 도매 유통, 제작 및 사업 운영. 현재 패션과 
아이티를 접목하는 핀테크 회사 이사로 재직 중. 

9 이지영 여 31세 여성복 전공. 브랜드 컨설팅 및 편집 샵 MD로 활동 중. 

 

 

 

제 3 절 자료 수집 절차 

 

1. 심층 면담  

2018년 6월 2주간, 각각의 연구 참여자들은 약 1시간 가량의 반구조

화 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에 참여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

들에게는 면담 내용이 녹음 되고 있음이 숙지 되어졌으며, 연구 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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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의서를 얻은 후 연구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경험(lived-experience)과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적 특수성을 동시

에 듣기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추가적 질

문(probing question)을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심

층 면접 개방형 질문들을 수립하였으며, 질적 연구의 특성을 인지하여, 

자료의 분석과 수집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면담 진행에 따라 좀 더 심

화 된 질문을 유도 할 수 있었다(Griffin, 2007; 유기웅 외, 2018). 

다음은 개방형 질문의 예시이다.  

 

- 의복을 고를 때 자신의 신체 사이즈나 체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 의복을 제작 및 디자인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신체 사이즈는 어떠한 것인

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자신 혹은 소비자의 신체 특징들이 의복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

고 생각하는 가?  

- 자신의 신체 사이즈나 체형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평균이라고 생각

하는가? 평균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가? 

-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신체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신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이상적인 신체 사이즈나 체형이 자신의 신체 사이즈나 체형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의복 맞음새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면담 시 의도적으로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구분하

지 않고 '의복 맞음새'라는 표현보다는, '의복'과 '신체' 라는 표현을 사용

하며 면담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의복 맞음새에 관여하는 신체의 관

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 내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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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디 스캐닝  

Grogan et al. (2017c) 에 따르면 바디 스캐닝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

신의 신체에 대하여 자기-객관화(self-objectification)를 통해 단기적으

로 자신들의 신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 더욱 자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

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자기-객관화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관찰자

의 시선을 우선적으로 내재화 하게 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Fredrickson and Roberts, 1997). 이러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바디 스캐닝 이후 연구 참여자들의 자

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면담 이후 바디 

스캐닝을 실시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 이후의 각자의 편의에 

따라 면담 일시와 같은 날 혹은 다른 날에 서울대학교 인체형상분석실에

서 바디 스캐닝을 실시하였다. 메디큐브사이져(MedicubeSizer)를 통해 

각 연구 참여자들의 약 90가지의 신체 치수가 자동 도출 되었다. 바디 

스캐닝 이후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3만원이 지급되었다. 

 

 

제 4 절 자료 처리 및 분석 

 

각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녹음 자료는 본 연구자에 의해 직접 

전사되어 면담 시 작성하였던 메모들과 함께 연구 자료화 되었다. 

전사된 연구 자료는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을 토대로 반복적 

비교(constant comparison) 되었다(Strauss & Corbin, 2001). 

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은 줄 단위(line by line) 분석과 전사된 

내용 들에서 나타나는 주제, 키워드, 유형들을 분석하여 큰 패턴이나 

유형화 가능성을 살피고 개념적으로 범주화 하는 1차 개방 코딩(open 

coding)을 통해 범주화 되었다. 이 후 개념적 범주 들은 질적 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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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라 귀납 논리에 따른 해석적 접근을 통해 축 코딩(axical 

coding)과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을 통하여 범주 들간의 관계성 

파악에 초점을 맞춘 패러다임을 통한 주제적 분석(thematic analysis)이 

되었다(Creswell, 2007/2010a, 2015/2018b). 질적 연구의 타당도 

전략을 다각화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연구자에게 

연구자료에 대한 동료 검증(peer debriefing)을 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 

부분에서 세세하고 풍부한 심층 묘사(rich description)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의 해석의 편향성(bias)을 인지하는 성찰의 

과정을 거치였다(Creswell, 2007/2010a, 2015/2018b; 유기웅 외, 2018). 

 

바디 스캐닝 결과로 얻어진 메디 큐브 사이져가 제공하는 연구 참여

자들의 신체 치수는 사이즈 코리아(http://sizekorea.kr)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인 연령별 표준 신체 데이터(7차 인체치수조사)와 비교 분석되

어 연구 참여자의 '실제 신체'가 전체 인구 통계 데이터에서 분포되어 있

는 위치를 확인하는데 사용되었다. 또한 각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신

체에 대한 평가를 묘사함에 있어서 사용하였던 어휘 사용의 예 들은 사

이즈 코리아 항목 및 지수들과 비교되어,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

된 신체'의 관계 파악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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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의복 맞음새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관계를 

탐색해 본 결과,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의복 선택, 그리고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라는 3가지 개념적 

범주가 나뉘어 졌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  

 

 

제 1 절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본 절에서는 한국인 연령별 표준 신체 데이터(제 7차 인체치수조사)

와 각 연구 참여자들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비교 분석

하여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에 

더해, '실제 신체' 측정을 위한 바디 스캐닝과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차이의 

원인 및 영향에 대해 다음에 오는 4가지 하위 개념 범주를 통해 탐색해 

보았다.   

 

1.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비교 

본 연구의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특정한 평가를 하

고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는 자신의 신체

에 대한 어휘 사용을 통한 묘사를 통해 파악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단일 신체 부위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의 각 신

체 부위들 간의 상대적이고 복합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아래의 <표 

2>는 각 연구 참여자들이 사용한 자신의 신체 묘사에 대한 어휘 사용의 

예를 정리한 것이다. 



 

 23 

<표 2> 각 연구 참여자 주관적 신체 평가 어휘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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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참여자 중 여성 4명은 자신의 허벅지 사이즈에 대하여 '굵다

/두껍다'라는 평가를 하였다. 이는 여성들은 자신의 하반신에 대하여 실

제 보다 '굵다/크다'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허벅지는 가장 강한 불만족

을 나타내는 신체 부위라는 선행연구 결과들(서민정, 마카베 하루코, 

2004; 정재은, 남윤자, 1999)과 일치 하였다. 그러나 단일 허벅지 부위

에 대한 굵기 인식은 허리, 종아리, 키 등의 다른 복합적인 신체 부위들 

간의 비교로 인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다.  

자신의 허벅지가 "되게 굵다" 라고 평가하는 박율의 경우, "되게 가늘

다" 라고 평가하는 자신의 허리 사이즈에 대비하여 허벅지가 상대적으로 

"되게 굵다"라는 평가 하고 있었다.  

 
박율: 엉덩이 둘레나 허벅지 둘레 이런 부분은 거의 평균에 가까워요.  

근데 허리 둘레가 확 작아지니까, 그 허리 둘레에 맞춰서 내 엉덩이와 

허벅지는 커. 그래서 이게 나의 컴플렉스야.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듄듄 또한 자신의 허벅지가 "두껍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종아리 대비"로는 두껍고, 자신의 "키에 비해 두껍지 않다"라고 표현함

으로써, 자신의 신체 부위에 대한 평가는 단편적인 단일 신체 부위 사이

즈 평가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각 연구 참여자들이 사용한 자신의 신체 묘사에 대한 어휘 사용의 예

와 '실제 신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바디스캐닝와 메디큐브사이져를

통해 얻어진 연구참여자들의 신체 치수 데이터를 사이즈 코리아에서 제

공하는 한국인 연령별 표준 신체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신체에 대한 묘

사에 대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들과 신체 연구에서 쓰이는 학문적 

용어들 간의 비교는 본 연구의 새로운 시도였다. 이를 위해, 2명의 교수

진과 1명의 박사 과정 생으로 이루어진 신체 연구 전문가 3명의 도움을 

얻어, 사이즈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인체 치수 데이터 중 비교 가능한 신

체 항목 및 지수들이 선별되었다. 아래의 <표 3>은 각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 시 언급한 신체 부위들과 이들의 비교를 위해 선별된 신체 및 지수 

항목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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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본 연구에서 언급된 신체 평가 부위들과 SizeKorea 비교 항목 및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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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자신의 신체 부위들과 이에 대한 

실제 신체 치수 및 지수, 그리고 이 둘의 비교를 위해 선별 된 사이즈 

코리아 신체 항목 및 지수들은 <부록 1>에서 부터 <부록 4>까지에 

자세히 수록되었다. 본 연구 구성의 특성 상 바디 스캐닝을 통해 얻어진 

각 연구 참여들의 모든 신체 치수 및 항목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연구 

결과에 관련된 신체 치수 및 항목 정보들만 공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바디 스캐닝을 통해 얻어진 연구 참여자들의 물리적 

'실제 신체'는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비슷한 양상을 

띠었으나, 정확한 일치도는 없었다. 본 연구의 발견은 노이경과 송화경 

(2017)의 연구에서 연구 피험자들의 불만족스러운 경향을 나타내는 

신체 항목 대부분이 실제 신체 크기 분포로는 크거나 굵은 집단에 

속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선상에 있었으나, 본 연구 참여자들의 

신체 크기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복합적인 평가였고, 이에 따른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의 관계는 좀 더 다차원적인 관계를 

드러내었다.  

박율은 자신의 허벅지 사이즈가 한국인 평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허리가 얇기 때문에 자신의 허벅지가 두껍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자신의 허벅지가 두껍다는 평가로 나타났다. 만 

30대 여성인 박율의 실제 허벅지 사이즈는 30대 한국인 여성 평균 

'넙다리둘레' 보다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박율의 "허벅지가 굵은 

편이다"와 "한국인 평균이다"라는 평가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율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키에 비해, 내 몸에 비해서 

굵지 않다"는 표현은 박율의 '넙다리둘레/몸무게, 넙다리둘레/허리둘레, 

넙다리둘레/키' 지수들을 고려해 볼 때,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었다.  

자신의 허벅지가 "두껍다"라고 평가한 듄듄의 경우 또한 자신의 단일 

허벅지 사이즈에 대한 평가가 존재 하였지만, 자신의 다른 신체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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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한 평가도 존재하였다. 듄듄은 자신의 키가 작은 편이 아니 여서 허

벅지 사이즈의 절대값이 얇지 않을 것 이라는 생각과 함께 "허벅지 절대

치가 엄청 두껍기 보다는 종아리 대비로 엄청 두꺼운 것 같아요"라고 표

현 하였다. 듄듄의 '넙다리둘레/장딴지둘레' 확인 결과는 실제로 이에 상

응하는 20대 여성 평균 지수보다 높게 나타나서, 허벅지 사이즈가 종아

리 대비 두꺼웠으나 듄듄의 실제 허벅지 사이즈는 20대 여성 평균 수치 

보다 낮았기 때문에, 듄듄의 신체 평가는 실제 신체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 

만 30대 여성인 이라희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 즉 "허벅지와 엉덩

이가 평균치 이상"이라 평가하고 있었다. 이라희의 실제 허벅지 사이즈

는 30대 여성 평균 수치보다 높았지만, 엉덩이가 평균 이상이라는 말은 

엉덩이 크기 비교를 위한 '엉덩이둘레, 엉덩이너비, 엉덩이두께, 엉덩이

두께/너비, 엉덩이둘레/몸무게, 엉덩이너비/몸무게, 엉덩이두께/몸무게' 

지수 항목들과 비교한 바, 모든 항목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자신의 신체 부위들에 대한 평가는 실제 

신체 부위 사이즈들과 차이가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각 

신체 부위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단일 신체 부위에 대한 평가를 

넘어 각 신체 부위들 간의 상대적이고 복합적인 평가를 통해서도 

이루어짐이 발견되었다.  

 

2. 바디 스캐닝을 통한 '실제 신체' 측정 

3D 바디 스캐닝은 의복 맞음새 연구를 위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Petrova and Ashdown, 2008; Loker et al., 2008) 의복 맞음새 

문제점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작 지점이라 여겨지고 있다(Apeagyei, 

2010; Loker et al., 2004). 신체적 접촉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 

신체 부위의 치수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전통적인 줄자를 

이용한 직접 측정 방식보다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으며, CAD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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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및 패턴 생성 테크놀로지들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Istook and 

Hwang, 2001; Simmons and Istook, 2003). Grogan et al. (2017c) 은 

바디 스캐닝의 시각적 결과물들은 거울 통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는 

것보다 더 종합적인 시점 및 시각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 또한 자신 이외의 시점 및 시각에서 자신의 신체를 바라봄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 하였고, 바디 스캔을 통해 타인의 시점 및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 볼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였다.  

 

긴자이: 항상 드는 생각이... 뭔가 여자친구나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랑 같이 걸어 다니면, 나는 이렇게 정면으로 나를 볼 때 이렇게 내 얼굴

이 보일 텐데.. 그 사람은 나를 밑에서 위로 바야 하니깐, 그 각도에 따

라서 밑에 가 더 부각돼서 보인다든지, 위에서 저를 내려다 보면 또 다

르게 보일꺼니깐...  

 

유하늘: 내가 나의 완벽한 내 모습을 볼 수 없자나요. 셀카는 거울처럼 

좌우가 바뀌어서 찍히는 거자나요... 거울도 왜곡이.. 다...  좌우가 바뀌

어서 보이는 거니까.. 거울로 보면은 내가 내 얼굴을 보는게 아니고 또 

남이 내 얼굴을 보는 거랑 다른 거자나요. 전 그래서 바디 스캔을 해 보

고 싶은 건데..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바디 스캐닝을 통한 신체 측정은 긍정적인 반

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동시에 존재 한다. Loker et al. (2004)의 연구에

서 35-55세의 203명의 여성 대부분은 바디 스캐닝에 대한 낯설음과 불

안함을 드러내긴 하였으나 바디 스캔 과정과 결과로 나타나는 시각적 결

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출하였다. Grogan et al. (2016b)의 연구

에서 91명의 여성들은 스캔 과정을 불편해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체 

사이즈와 쉐입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바디 스캐닝을 통해 얻

기를 희망하였으나 자신들의 바디 스캔 된 신체를 보았을 위협적이고 불

안한 감정을 느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바디 스캐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동시에 보여졌다.   

 
섹큐게: 바디스캐닝에 대해서 대개 거부감이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자

나요... 근데 어느 정도 성기까지 보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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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진짜 뭐 거울을 놓고 봐도 절대 

[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자나요.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는 가능한

데.. 그럼 그건 또 3D가 아니라 2D 자나요. 나의 완벽한 3차원적인 뒷

모습을 볼 수가 없자나요.   

 

바디 스캐닝은 자신의 프라이벳 한 부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조건 하에서 라면, 자신의 실제 신체를 객관적인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보여지고 있었다. 

이와는 약간 다른 의견으로 바디 스캐닝 시, 객관적인 신체 측정을 

위해 착용하는 바디 스캔 측정복에 대해 회의감을 나타내는 연구 참여자

도 있었다.  

 

박율: 나는 내 가슴은 브라를 한 가슴이라고 생각하는데, 눈도 아이라인

까지도 눈이고, 힐도 내 뼈고... 근데 [바디 스캔 측정용] 브라를 입으면, 

내가 분명히 B 컵 이였는데, 그걸 입으면 A 컵 되요. 그래서 왜 굳이 

그걸 베껴 가지고 바디를 찍는지 이해가 안가요... 우리나라는  문화적

으로 브라를 하자나요. 미국이야 뭐 안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노

브라로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바디 스캐닝 테크놀로지는 의류 산업에서 의복의 맞음새를 시각화 

하여 소비자와 소통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Loker et al., 2005), 소비자들이 의복의 정확한 

맞음새와 올바른 사이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Ridgway,2018). 그러나 3D 바디 스캐닝을 통해 소비자의 신체를 

측정하고 분류하는 것은 대량생산 RTW의복과 기능성 및 특수 의복을 

위한 객관적인 신체 측정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 '대량맞춤'과 '개인화' 

생산을 지향하는 소비자 중심의 패션 4.0 시대에, 과연 소비자가 보정용 

의류 착용 없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실제 신체에 기반한 의복 

맞음새를 원하는 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Shim and Lee (2011)는 인터넷 쇼핑을 위해 소비자의 실제 신체와 

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신체를 3D 버츄얼 모델로 비교 제시함으로써, 

의복 맞음새에 대한 소비자의 위험 지각 감소에  소비자의 실제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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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혀 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실제 

신체 반영에 있어서, 기존의 바디 스캔 측정복들 - Lycra scanning suit 

(Simmons and Istook, 2003), 캡이 없는 브래지어와 신체를 압박시키지 

않는 면 팬티(서민정, 마카베 하루코, 2004), SizeKorea 3차원 인체 측정 

스캔복 (여성: 스포츠 브라 및 밀착 트렁크 하의/ 남성: 밀착 트렁크 

하의)-을 착장하고 측정된 객관적인 '실제 신체'를 넘어, 보정용 의류 및 

악세사리를 착장하고 측정 하는 3D 바디 스캐닝은 소비자의 이상적인 

신체와 실제 신체 사이의 간극을 좁혀 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3D 바디 스캐닝의 정확하고 신속한 실제 신체 

측정의 역할 보다는 타인의 시점 및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 더 중점을 두었다. 또한 보정용 의류 및 악세사리를 

착장하고 측정 하는 3D 바디 스캐닝을 통해 소비자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의복 맞음새 추구의 가능성이 보여졌다.  

 

3.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이상적 신체 

이규은 외는(2005) 364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인지하

는 체형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이 일치하게 응답한 대상자는 

11.2%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불일치하는 응답을 얻어내었다. 

본 연구의 다수의 참여자들 또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가 존재함을 

밝히었다.  

 

이지영: 저는 사실 제 몸에 그렇게 불만은 없지만, 좀 희망사항대로 된

다면, 좀 키도 작았으면 좋겠거든 요... 키도 좀 작고, 좀 살이 있어도 

예쁜 사람들 있자 나요... 그냥 굳이 살  안 빼도 예쁘 면은 그게 더 여

성스럽고 좋아 보이더라구요. 정말 패션계에서 예쁜 거 말고, 그냥 사람

으로써 예뻐 보이는 사이즈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듄듄: 그 때 그 때 달라지는데, 근데 그럼에도 안 변하는 것 몇 가지 있

는 것 같아요. 막 다리가 길어야 되고 막 이런 거... 뭔가 가늘어야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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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요. 팔뚝 두꺼운 게 이상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라희는 자신의 신체를 기반으로 그 안에서 이상적인 신체를 추구한

다고 밝혀주었고, 유하늘, 섹큐게 그리고 긴자이 또한 이상적인 신체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지만 "자기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

혔다.   

 

이라희: 저는 엄청 키가 크고 막 그런 스타일 정도 까지 제 몸이 이상

화 되기를 바라지는 않고요... 자기 몸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키가 더 커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 몸에서 체중과 허리둘레, 엉덩이둘

레가 평균치 정도면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엄청 예뻐지고 싶

은 생각은 없습니다.... 뼈를 잘라서 키가 크고 싶다는 생각은 없잖아요.    

 

유하늘: 자기 신체 사이즈가 자기 이상적인 바디에 영향을 미치냐? 저

는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좀 키가 작은 사람은 크게 되고 싶어하

고. 보통 되게 큰 사람들은 작아지고 싶어하고... 안 가진 부분들을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섹큐게: [이상적인 신체]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원래  사람

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자나요? 어느 정도... 나보다 큰지 작은 지는 알

자나요. 

 

Petroff et al. (2011) 에 따르면 각 개인의 실제 BMI를 통해 원하는 

이상적 BMI를 예측할 수 있고, 현재 자신의 신체적 특징들이 이상적 신

체 형성에 강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라희를 통해 쾌적한 삶을 

위한 건강한 신체가 이상적 BMI를 가진 신체에 관여 한다는 점이 발견

되었다.  

 
이라희: 굳이 뚱뚱하다 날씬하다 물어보면 뚱뚱한 것 보다는 날씬한 게 

좋겠지만... 이게 BMI로 정상 체중이 있고 과체중, 저체중, 비만이 있자 

나요. 제 생각에 인간이 먹고 살 정도로 자유롭게 먹고 행동하며 살아가

는 것은 정상과 비만, 그니까 초기 비만 정도 인 것 같애요. 정상부터 

과체중까지의 상태가 사실 생활하고 먹고 뭐 활동하는 데는 불편함이 

가장 없고 정상 체중 아래로 내려가면 은 제가 경험 했을 때에는 건강

이 좀 너무 안 좋아 졌어요... 사람이 힘이 없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래서 아프고... 그걸 유지하는데 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럴 바에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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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체중에서 과체중 사이에 있는 범위가 가장 삶을 쾌적하게 누리는 

이상적인 체중 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자신의 신체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이상적 신체 이 외에, 본 연

구의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상적 신체의 원인들(동료 및 유명 연예인

들과의 비교, 미디어의 영향, 서양 미의 기준)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밝

혀진 원인들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였다. Fardouly and Vartanian 

(2015)의 연구에서, 연구 피험자들은 가까운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상

향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

구 참여자들도 자신 주변의 동료 및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상적인 

신체를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하였

다.  

 

박율: 그냥 딱 봐도 늘씬하게 입고 다니는 애들에 비해서는 내가 두꺼

우니까... 그러니까 막 핫팬츠 같은 걸 입으면 주위에 늘씬한 애들을 보

면은 '어, 나도 저렇게 입고 싶은데', 거울을 보면 그게 아니니까...  

 

Brown and Tiggemann (2016) 또한 매력적인 동료와 유명 연예인

(celebrity)의 이미지에 따라 자신의 신체 만족도에 해로운(detrimental)

영향이 끼쳐 짐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미디어의 이상적인 체격

(physique)에 대한 묘사(portrayal)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의 원인

(Want, 2009; Grabe et al., 2008; Dittmar, 2007; Groesz et al., 2002)이 

되었다.  

 

듄듄: 나 십대 때 '원더걸스' 엄청 유행 했었는데, 그 때 '소희' 다리가 

엄청 예쁘다고 많이 했었어요. 약간 허벅지 사이 떨어져 있고 딱히 굴곡 

없는 일자.  

 

모아나: 한국 연예들이 나오는걸 봐도 굉장히 말랐는데, 굴곡진 체형이

자나요. 그래서 딱 요즘 얘기하는 팔다리 길고 말랐는데 가슴 이랑 엉덩

이는 굴곡져 있고. 딱 이런 거를 이상적인 체형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 몸에서 그 거랑 벗어난 부분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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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en and Spencer(2013)는 대중 문화에 만연해 있는 마른 모델들을 

보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여성들에

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안감, 염려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들은 미디

어에서 보여지는 신체는 자신의 신체와 이상적인 신체를 비교 하게 함으

로써 신체 불만족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밝히었다. 건강한 몸

무게를 가진 모델들을 보여준 연구 참여자들이 마른 몸무게를 가진 모델

들을 보여준 연구 참여자들보다 좀 더 건강한 이상적 신체를 가지게 됨

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유명 연예인 신체의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나타났다.  

 

박율: 예전에 '유이' 꿀벅지 유행 했을 때, 저는 그 때 최초로 제 허벅지

가 부끄럽지 않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깐 예전에는 내 허벅지가 제

일 싫었고, 막 이렇게 다 싫었는데, 사람들이 '어, 꿀벅지가 되게 예뻐'

라고 하니까, '어, 그렇게 보면 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이런 생각

이 계속 드니 깐.... [근데 꿀벅지 유행이] 지나가서, 또 다시 허벅지가  

문제가 됐어요.  

  

모아나는 이러한 유명 연예인과의 비교가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모

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

문이지, 정확하게 특정 연예인을 지칭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의

견을 내주었다.  

  

모아나: [연예인을 예로 들면] 딱 모두에게 통용 될 수 있는. 하나 하나 

디테일 하게 설명 하면은 안 되는데, 연예인은 다들 시각적 이미지를 갖

고 있으니깐, 자꾸 이야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아나도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신체, 즉 "예쁜" 몸을 가지

고 있다고 평가받는 유명 연예인의 영향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모아나: 그 사람이 예뻐서 그 바디가 예뻐 보이는건지, 아니면 그 바디

가 이상적 이라서, 예뻐서, 그 사람이 예뻐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바디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뻐 보이는 것 같

아요. 저는 '정유미'가 안 예뻐 보이거든요... 남들이 다 예쁘다고 하면 

예뻐 보이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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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senblas et al. (2002) 에 따르면, 서구 사회에서 추구하는 전형

적인 매력성에 관한 미디어 이미지에 노출되는 것은 심리적인 웰빙을 감

소시키는 원인이 되며, 자신의 몸무게와 신체 쉐입에 관한 걱정을 하게 

만든다. 김재숙과 이미숙(2001)은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에 

관여하는 영향이 크고, 이에 따라 자신과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와의 불

일치 정도가 청소년의 신체 평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서구 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신체를 묘사하는 미디

어의 역할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모아나와 듄듄은 미디어의 영향으로 

발생한 이상적인 신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  

 

모아나: '세일러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세일러문'이랑 그

런 디즈니 여자나, 상체 요만 하고 다리 이만 하자나요. 나도 크면 그렇

게 될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크고 나니깐 생각보다 사람이 그

렇게 다리가 길지 않더라구요.  

 

듄듄: 약간 사회적인 이상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게, 다리 길어야 되고 허리 얇아야 되고 막 이런 거쟈나요. 그리고 사실 

그것 따라 달라지는게, 삐쩍 마른 게 유행하다가 또 최근에 다시 약간 

볼륨 있는 거 유행 하자나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 싸이월드 이 시절의 

스타들은 엄청나게 얼짱 막 이런 애들, 엄청 말랐는데, 지금은 또 '킴 

카다시안' 같은 몸 이 막 올라오자나요.  

 

위의 모아나와 듄듄의 예에서, 본 연구에서 이상적 신체에 대한 미

디어의 영향을 서양 미디어의 영향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 사료되었다. Webb et al. (2013)에 따르면, 이상적인 신체는 민족 집

단(ethnic group)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특

수성 중의 하나인 '한국인'이라는 점을 통해,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서양 

문화의 영향과 한국의 특수성에 대한 발견이 있었다. 듄듄은 서양에서 

정해 놓은 신체 미의 기준을 따르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듄듄: 서양 문화가 주류 자나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밖에[서양 문화

의 이상적 신체 기준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애. 만약에 막 약간 먼

저 산업화 되고 이런 게 동양인 이였다면, 동양 쪽 이였다면, 그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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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있지 않았을 까요?... 머리 납작해야 되고. 납작할 수록 좋고. 

 

섹큐게는 이상적인 신체에 대해, 서양 신체 및 "길어 보이는" 신체

를 이상적인 기준으로 두고 있는 패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

을 밝혀주었다.  

 

섹큐게: 한국... 그거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애. 왜냐면. 아무리 한

국 모델 애들이 얼굴이 작아 보았자 서양 얼굴 작은 애들을 못 이기 자

나요. 그래서.. 그 비율 자체가 서양 애들이 훨씬 더 딱 옷을 입혀 놨을 

더 길어 보이니깐... 그게 어느 정도 거기에서 오는 것 같아요. 또 디자

인 할 때, 바디를 그릴 때, 항상... 그 비율보다 좀 더 길게 그리는 거에 

연습해 왔자나요. 거기에서 오는게 아닐까? 길어 보이는게 좋다. 길게 

보이는 게 더 옷 테 가 난다 이러면. 어쩌면, 교육에서 온 거 아닌가...  

 

듄듄과 섹큐게 이외에도, 이상적 신체에 대한 한국의 특수성에 대

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의견들을 연구 참여자들이 밝혀 주었다. 

 
모아나: 우리나라는 동양 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적인 미를 추구해서 더 

외모에 대한 기준이 더 각박하다고 생각해요.  

 

섹큐게: 한국은 단일 민족에 다가 뭐 레이스[인종]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몸의 형태가 사람마다 매우 막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

금 더 딱 하나의 기준이 생기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비슷

비슷하니까? 굳이 막. 뭐 진짜 조그마한 것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는 거

죠. 

 

유하늘: [한국인은] 다 비슷한 거 같애요. 체형이 아주 살이 찌던지 뭐 

하던지 말던지... 많이 차이 나지는 않으니까... 지하철에서 고등학생들이 

이야기 하는데 한 명이 앞에 가고 아 막 애들이 "쟤 다리 진짜 이쁘다! 

엄청 예쁘다!"고 해서 딱 쳐다봤다. 근데 다 비슷해 네 명이. 근데 그런 

자기네들 만의 미묘한... 자기들끼리는 엄청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

실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본 연구에서 의복은 이상적 신체 생성의 원인이 되었다.  

 

이라희: 이건 진짜 제 경험에 의거한 것인데, 55키로 정도 나가면 그냥 

옷을 입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특정한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정상 일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애요. 정상에서 쪼끔 더 말랐을 때가 더 예쁘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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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좀 오버한다고 해서 옷이 되게 안 예뻐지지는 않으니까요. 

 

유하늘: 여자가 큰 옷을, 마른 애들이 입었을 때 핏이 이쁜 거잖아요. 

그러니깐 쫌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여자는 옷을 크게 입어도 몸 때

문에 크게 입는다기 보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항상 모델들은 마르고 그

런 바디에서, 그렇게 해야 예쁘게 스타일링이 돼있고 디자인이 다 돼있

으니까... 여자들이 아무리 큰 옷 입는다고 해도 전제는 좀 마르고 몸이 

어느 정도 얇아야 된다는 압박이 있기는 한 거 같은데 확실히. 

 

자신의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간극에서 나타나는 

이상적인 신체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타인 및 유명 연예인과의 비교, 미

디어의 영향들이 나타났고, 이상적 신체에 대한 서양 문화의 영향과 같

은 인종 및 체형이라는 비슷비슷한 조건에서 비교해서 더 각박한 이상적

인 미가 존재한다는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발견이 있었다. 또한 의복이 

이상적 신체 생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4.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의복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대한 의복의 관여가 드러났다. 한

번 생성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개념

이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이에 따라 생성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

는 고정된 개념이 였으며, 이는 의복 선택의 결과로 이어졌다.  

 

유하늘: 어렸을 때 제가 뚱뚱했어 가지고... 어렸을 때 뚱뚱하다고 애들

이 많이 놀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뚱뚱한 거에 대한 되게 그런 압박이 

좀 있어요, 뭔가 살이 찌면 안된다... 크게 입으면 왠지 몸이 거기에 맞

춰질 것 같아서 웬만하면 딱 맞는 걸 사던지 아니면 조금 작은 걸 사

요...  

 

박율:  한번 바디 이미지가 생기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

요. 늘 같은 종류[의 의복]를 입는 걸, 전 제 동생을 보고 느낀 게, 걔

가 허리가 23이에요... 근데 '나는 대게 뚱뚱해' 이런 게 있어요. 어릴 

때, 중 고등학교 때, 통통해 가지고 남자 애들한테 놀림을 좀 받았었거

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으니깐, 지금 43키로 밖에 안 

나가는데도 자기가 되게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발목까지 오

는 롱 스커트를 입어요... 걔를 데리고 매장에 가서 옷을 입히면 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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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럼, '아 내가 날씬하구나' 라고 느껴야 되 자나요. 그런데 '아 내

가 날씬 하구나' 라는 건 느끼는데, 옷을 다 쫙 다 줄여 가지고 옷을 사

줘도 그 옷을 안 입고, 다시 롱 스커트를 입어요. 몸매가 바뀌어도 그렇

게 되더라구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그날 그날의 기분, 시

간의 흐름,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따라 바뀌는 고정되지 않은 개념이기

도 하였으나 이 역시도 의복 선택의 결과로 이어졌다. 

 

모아나: 저희 엄마는... 옷을 같이 사러 가거나 제가 옷을 방에서 갈아 

입느라고 옷을 다 벗고 있을 때, 맨날 저 보고 너무 뚱뚱하고 살 쪘다고 

하세요. 심지어 [제] 오빠도... "너 너무 다리가 뚱뚱하다." 이렇게 얘기

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 진짜 뚱뚱해서 그만 먹어야 갰

다.', '살을 빼야겠다.', 그러면 '옷도 하체를 가리는 것 만 입어야지.' 했

다가, 친구들이 저 보고, "너 몸이 하나도 안 뚱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또 그때는 '더 타이트 한 거를 입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신체 이미지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정말 줏대 없고.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듄듄: 예전에는 남이 내가 내 자신을 날씬하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날씬하게 보면은, 되게 기분 좋았는데. 지금은. 아 그냥 그렇구나. 약간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막 '너 오늘 그렇게 하니깐 좀 가슴이 없어 보

인다.' 그러면, '어, 나 이거 절대 안 입어.' 막 이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

요.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는 의복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이외에도 의복 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모아나는 "예쁜 애들"의 이상적인 신체에 맞는 의복의 사이즈를 통하여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였다. 

 

모아나: 제가 옷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20대 여학

생 평균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예쁜 애들은 90정도 엉덩이 둘레가 

나오거든요. 그 44, 55를 입는 아이들 중에서. 근데 저는 일단 95 센치 

에요. 그러니까 44는 꿈도 못 꾸고 55도 꼭 맞고 66을 입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와 비슷하게 듄듄은 의복 선택에 따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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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듄듄: 뭐 오늘따라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데 허벅지가 엄청 두꺼워 보

여요. 그러면. 집에 가야겠다 라고 생각한다거나. 가방으로 가리고 걸어

다닌다 던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내 다리만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거나. 이러는데... 남이 저를 어떻게 평가 하는가에 대해  많이 집착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 보다 남의 평가가 더 중요하고... 막 약간 옷 입고 나

왔는데 좀 구린 것 같으면, 집에 다시 가고 싶다거나 막 이랬던 것 같거

든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어린시절의 기억에 따른 고정된 평가와 

그날 그날의 기분, 시간의 흐름,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의해 영향 받는 

고정되지 않는 평가가 동시에 발견되었으며, 의복이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대한 평가의 원인 및 기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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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의복 선택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와 실제 신체 및 이상적 신체의 차이가 존재

하며,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가 의복과 깊은 관계가 있음이 밝

혀졌다. 참여자들은 신체에 대하여, 허벅지, 종아리, 허리, 머리 크기 등

의 특정 신체 부위 뿐만 아니라 키, 몸무게, 뚱뚱함, 마름, 납작함 등의 

신체 전반에 대한 고려를 표명하였고, 장점, 단점, 혹은 컴플렉스라는 가

치 판단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신체 평가는 특정한 의복 선택과 깊은 관

련이 있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구체적

인 의복 선택의 예를 다음에 오는 4가지 하위 범주를 통해 살펴보았다.  

 

1. 특정한 복종, 실루엣, 길이 

특정한 의복의 복종, 실루엣, 길이, 스타일에 대한 선택 혹은 회피가 

신체 평가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는 스

커트와 바지라는 특정한 의복 복종 뿐만 아니라 플레어, 부츠 컷, A 라

인 등의 구체적인 의복 스타일 및 실루엣의 선택을 이끌었다. 유하늘은 

자신이 키가 작고 종아리가 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한 의복의 길이

를 선택하였다.   

 

유하늘: 전 짧은 게 좋아요. 아주 짧던지 아주 길던지 내가 쪼끄마니까, 

뭔가 어중간한 걸 입으면 키가 더 작아 보이는 느낌?... 아 참, 전 종아

리 중간에 걸쳐지는 옷은, 아무리 옷이 예뻐도 안 사요. 어렸을 때부터 

종아리가 두껍다는 게 컴플렉스였거든요. 종아리가 두꺼워 보여서 종아

리 중간에 걸쳐지는 옷은 안 사요.  

 

듄듄은 자신의 "허벅지가 두껍고 종아리가 얇아서" 얇은 종아리를 드

러내지 않고 두꺼운 허벅지 부분이 밀착되는 형의 의복을 회피한다고 하

였다.  

 

듄듄: 전 부츠컷 절대 안 입거든요. 왜냐면 저는 허벅지가 두껍고 종아

리가 얇아서. 얇은 부분을 안 드러내 보이면 살쪄보인다고 생각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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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신의 하체에 대한 평가가 바지를 회피하고 스커트를 선택하

게 하며, 스커트 중 개더 스커트라는 특정한 복종을 회피하게 한다는 이

라희의 언급이다.  

 
이라희: 스커트 고를 때는 일단 개더 스커트를 사지 않아요. 왜냐면 전 

엉덩이가 크기 때문에 개더 스커트가 잘 안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그

리고 팬츠는 잘 안 사요. 일단 제가 하체가 별로 날씬한 편이 아니라서 

팬츠가 별로 잘 어울리지않아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박율 또한 자신의 허리와 하체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자신의 "장점" 

인 허리와 "단점"인 엉덩이와 허벅지 때문에 특정 실루엣과 스타일의 의

복을 선택 한다고 하였다.  

 
박율: 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체형적 장점을 극대화 시키

려고 하고요, 단점은 극소화 시키려고 해요. 예를 들어 저는 허리가 대

게 가는데, 엉덩이 랑 허벅지가 대게 커요. 그러면은 엉덩이와 허벅지를 

최대한 가리고 허리를 최대한 가늘게 보여줄 수 있는 옷을 고르려고 거

의 A 형, 플레어 스커트 같은 거를 많이 골라요.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자신의 평가 신체 부위에 따른 의복 선택 및 

의복 맞음새 만족도를 증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복합적인 신체 

부위 평가를 통해 특정 의복 스타일 및 실루엣의 선택과 회피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자신의 얇은 허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듄듄은 이로 인해 

허리 라인이 드러나는 실루엣의 의복을 선택하였고, 허리 라인이 드러나

지 않는 실루엣은 회피하였다. 또한 자신의 의복 선택에서 허리 라인을 

강조해 주는 것은 자신의 다른 신체 부위를 보완해 주는 동시적 역할을 

나타내 주었다.  

 

듄듄: 저는 옷을 고를 때 첫 번 째 중요한 게 실루엣이 에요. 근데 그 

실루엣이 제 몸에 어울리는 실루엣. 예를 들어, 저는 허리가 약간 가는 

편이 여서, 허리를 무조건 붙이거든요... 거기가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가늘어서. 아 근데 그게 약간 체형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은 게,  

저는 어깨가 키에 비해서 진짜 좁고 가슴이 없고 그러니깐 헐렁한 걸

[루즈 핏 Loose-fitted] 입으면 대게 지나치게 말라보이면서, 약간 없

어 보여요. 그래서 [의복에서 자신의 장점인 가는 허리 부분을]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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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애요. 물론 이것도 제 생각이겠지만.  

 

Davis(1985)가 자신이 지각 하는 체형은 패션 및 의복 사용에 영향

을 끼친다고 밝히었 듯이, 듄듄의 경우에도 자신의 체형에 대한 평가가 

의복 실루엣 선택에 영향을 끼치었지만, 의복 맞음새의 선택은 한 가지 

이상의 평가 신체에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의복 맞음새 선택은 자신의 

한 가지 이상의 평가 신체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관계를 

볼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라희를 통해, 의복의 디자인 길이를 '고려하지 않음'도 

자신의 평가 신체에 따른 의복 선택임을 알수 있었다. 이라희는 자신이 

평가하는 신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스커트 길이를 선택하

기 때문에,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의복은 애초에 고려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라희: 예를 들면, 제가 짧은 다리 인데, 제 다리가 가장 길어 보이는 

[의복의] 지점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옷을 

주로 입어서 길이는 애초에 별로 고려사항이 아니고, 애초부터 [제가 선

택하는 옷은] 그런 길이의 옷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

면은, 골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스커트 길이가  뭐 35 센치이면은 괜찮

지만, 허리에 기준으로 하는 거면 더 긴 걸 산다든지.. 하는 거죠. 

 

의복 선택과 관련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는 신체의 한 부위 및 

부분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신체 전반의 각 부위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가 영향을 끼치어, 특정한 의복의 복종, 길이, 실루엣 선택 및 회피

를 이끌었다. 

 

2. 특정한 원단 

의복의 원단 또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의

복 맞음새 선택에서 자신의 가슴 부위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 한다는 황

지원은 “스판이 있는” 원단을 선택하여 맞음새 문제를 해결 한다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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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원: 옷을 고를 때, 일단... 어렸을 때부터 좀 가슴이 크다 보니깐, 무

슨 옷을 사도 가슴이 커 보이는 거를 좀 회피하게 되고... 스몰 입으면 

어깨는 맞는데, 가슴에서 단추가 껴 가지고 막 벌어진다든가, 그렇게 되

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깐, 옷 원단 하고도 되게 많은 관계

가 있는데, 원단 자체가 약간 스판이 있는 옷이면 조금 작아도 그냥 입

겠다 그러는데.... 

 

자신의 하체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내었던 이라희도 원단에 대한 생각

을 밝혀주었다.  

 
이라희: 일단 제가 하체가 별로 날씬한 편이 아니라서 팬츠가 별로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일단. 그리고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팬츠에 스판 

끼가 있어요. 그러면 다리가 소세지 같아 보인다고요. 팬츠에 스판끼가 

없으면 너무 불편해서, 특히, 긴 바지는 잘 안 사요. 그게 되게 불편해

요.  

 

맞음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높은 신장성의 스트레치성 소재의 원단

(김선영, 2000)은 오히려 자신의 평가 하체를 부정적으로 강조하여, 바

지 선택 회피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이라희는 "스판끼"에 대한 생

각에 더해, "흐늘흐늘한 소재" 라고 표현한 일명 다이마루 원단이 자신을 

더욱 뚱뚱하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생각에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라희: 흐늘흐늘한 소재도 싫어요. 너무 흐늘흐늘한 걸 입으면, 몸매가 

너무 둥글... 약간 저의 살집이 드러나서 사람을 더 뚱뚱하게 만들어서 

적당히 약간... 뭐라고 해야 하지? 딱딱한? 적당히 스트레치 안 되는 그

런 게 좋아요.  

 

자신의 허벅지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던 듄듄과 박율은 자신들

의 의복 선택에서 고려하는 구체적인 원단의 스판 성분을 이야기하였다. 

  
듄듄: 저는 청바지에 스판이 5% 이상인 것은 사지 않아요. 다리를 안 

잡아 주는.... 허벅지 두꺼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청바지가 레깅스

처럼 스판이 많자나요? 그러면 편한데 살을 안 잡아 주는 거에요, 다리

를. 근데 약간 생지 데님일 수록 다리를 더 예쁘게 잡아줘서, 스판을 약

간 3-4%... 왜냐면 너무 생지는 무릎을 못 구부리 자나요. 아빠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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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이러니까... 

 
박율: 스트레치 원단 진짜 싫어요... 그러니깐 불편함을 감안해서라도... 

스트레치 원단이 편안 하려고 입는 거 자나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치 원

단을 당연히 5% 미만 그런 청바지만 입고, 그리고 스트레치 원단을 굳

이 쓴다면 운동복에만 입어요. 다른데 입는게 없어요.   

 

의복 원단의 특정 컬러나 프린트 패턴도 자신의 평가 신체와 의복 선

택에의 영향이 있었다. 아래는 특정 컬러와 프린트 패턴에 대한 이라희

의 의견이다. 

 

이라희: 저는 선호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상체는 밝은 걸 입

고 하체는 어두운 색을 입어요. 왜냐면 저는 하체가 두껍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체 중에서 저는 체크 무늬를 선호하는데 체크 무늬를 엄청나

게 많이 입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체크 무늬가 부 해 보이기 때문이에

요. 그리고 스트라이프를 싫어해서 스트라이프를 잘 안 입고, 그 이유는 

스트라이프가 약간 부 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체는 무늬가 없

는 용으로 주로 입고, 웬만하면은 밝은 색깔을 입고. 그리고 저는 한색 

보다는 따뜻한 색이 잘 어울리는데, 그렇다고 웜 톤이 어울리지는  않아

서, 그 중간 정도인 약간 브라이트한 덜 톤을 입는 스타일 이에요.  

 

이라희의 의견은 색은 신체 부위를 강조해 줄 수 있다는 DeLong 

(1987)의 연구의 연장선에 있었다. 그러나 De Klerk and Lubbe(2008)

의 연구에서 나타난 소비자들의 의복 평가에 있어서의 미적 경험의 일환

인 원단의 색과 촉감의 감각 차원 역할과는 다른 관점으로, 소비자의 주

관적인 신체 평가로 인한 의복 원단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점이 나타났

다. Ridgway et al. (2017)는 소비자들은 시각적 착시(optical illusion)를 

일으키는 의복 프린트 패턴의 공간적 효과와 대조를 통해 이상적이라 생

각하는 모래시계형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추구함을 밝혀내었다. 

이들의 연구에서 의복 프린트 패턴은 신체 단점을 숨기고 다른 신체 부

위를 강조 함으로써, 신체 전반의 비율을 이상적으로 맞추어 여성의 신

체 만족도를 높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로 인해 의복 원단의 프린트 패턴을 

선택함이 찾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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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치성 원단은 의복 맞음새의 한계를 보완하고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평가 신체에 대한 보완 역할이 적어 회피될 수도 

있었다. 또한 원단의 소재 뿐만 아니라 원단의 색과 프린트 패턴 또한 '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의복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  

 

3. 보정용 의류 

보정용 의류는 의복 착용을 통해 체형 보정을 해 주어 정형효과를 나

타내는 기능을 한다(이준옥, 2001). 보정용 의류는 운동, 다이어트 등의 

직접적인 신체 수정과 의복을 통한 수정 사이에 있는 중간 개념의 의류

이다. 섹큐게는 남성복에서 보정용 의류에 대한 예시를 언급해 주었다. 

 

섹큐게: 그래서 뭐 외국 남자애들은 어깨 뽕 같은 거 티셔츠에 넣고 다

니고 그런 거 있긴 있잖아요. 아니면은 남자 요즘에 속옷 나오는 것도 

그런 쪽으로 배 쪽을 줄여주는 완전 타이트하게 코르셋 같은 거... 뚱뚱

한 애들을 위한 나시 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몸을 쫙 쪼여줘 

가지고, 가슴 이랑 배랑. 이제 남자들은 가슴 배 잖아요. 보통... 

 

이를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의복 맞음새를 선택하

기 보다는 보정용 의류를 통해 자신의 평가 신체를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보정용 의류 원래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정

용 의류를 통해 자신의 평가 신체 단점을 보완하기 보다는, 차라리 운동

을 통한 직접적인 신체 수정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율: 운동으로 수정을 하고 싶어서, 원천적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그래

서 보정 속옷을 안 입어요. 차라리 단점을 다 드러내면서 운동으로 그걸 

보정 할려구. 

 

가슴 크기가 작음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였던 이지영은 보정용 의류

에 대해 "보정 속옷은 일단 불편하니깐..." 입지 않는다 하였고, 이라희는 

보정용 의류보다는 속옷이라는 개념에 더욱 집중 함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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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희: 속옷은 저는 레이스 속옷이 좋아요. 왜냐면 예쁘기 때문이에요.  

 

본 연구에서 의복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를 수정하는 보정

용 의류의 선택은 불편함과 직접적인 신체 수정 등의 이유로 선택되지 

않았고 보정용 의류의 특성 상 속옷의 경우가 많은데, 속옷이라는 복종

의 특성이 보정 역할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었다. 

 

4. 악세사리류 

의복 의상 뿐만 아니라 모자나 신발 등의 악세사리 류도 자신의 평가 

신체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모아나와 이라희는 자신들의 발에 대한 평

가로 인한 구체적인 신발 선택에 대해 언급하였다. 모아나는 "발 볼이 

두껍고 발가락도 짧고 직사각형으로 생긴 발" 이여서 자신의 단점인 짧

은 발가락이 드러나는 앞이 짧은 힐을 신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라희는 

"발 볼이 두껍기 때문에 뾰족한 코를 선호하지 않고 둥근 코를 선호 한

다"고 하였다. 모자 등의 악세사리 류는 자신의 머리 크기 및 얼굴 평가

에 의해 선택 및 회피 되였으며, 자신의 신체 컴플렉스를 가려주는 역할

과 동시에 신체 장점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모아나: 저 모자 완전 좋아해요. 저는 이제 얼굴에서 눈에 콤플렉스가 

있는데, 캡 모자를 쓰면 눈은 가리고 얼굴 작은 거는 이제 부각이 되니

깐. 그래서 저는 캡 모자, 선글라스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듄듄: 얼굴 크기는 약간 포기 한 것 같아요. 옷으로 어떻게 안되니까.. 

저는 모자 절대 안쓰거든요. 머리가 커보여서. 머리 숱도 많은데 머리도 

크니깐... 저는 하관이 길어요. 그러니까 모자를 쓰면은 여기[하관]가 강

조 되는 거애요. 

  

 "목이 짧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신체 평가 때문에 듄듄은 "긴 머리"

의 헤어 스타일을 주로 고수한다고 하였고, "머리 크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라희는 그럼에도 자신의 머리 크기

에 대한 평가로 인해 "단발머리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헤어 

스타일을 회피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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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 때문에 모자, 신발 등의 

특정한 악세사리 류를 선택 혹은 회피하였고, 헤어 스타일 선택에 있어

서도 자신의 신체 평가가 관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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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특정한 의복 선택을 넘어선, 

의복의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가 발견 되었다. 이를 다음에 오는 6가지 

하위 개념 범주를 통해 자세히 살펴본다.   

 

1. 사이즈 맞음새  

의복 사이즈 맞음새는 브랜드 사이즈와 표준 사이즈 등의 소비자 타

겟 대상의 물리적 신체를 대상으로 한 사이징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다

(Ashdown and Locker, 2010). 본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선행 연구들에

서 밝혀진 의복 사이징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의복 맞음새와 신체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긴자이는 의복의 사이즈 맞음

새와 브랜드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 하였다.  

 
긴자이: 뭐 바지는 아무래도 쫌 원래 사이즈로 입으려면 32? 이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체로는 살이 안 찌니까 지금도 한 30? 31? 이렇게

는 입거든요. 또 브랜드마다 또 틀린데.. 29 입을 때도 있고...  

 

또한 이러한 사이징 시스템 때문에, 의복의 사이즈 맞음새가 특정 브

랜드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박율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의복 

사이즈 맞음새의 기대감과 경험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박율: 매장에서 파는 옷 같은 것들이 55사이즈 부터 그러니까 허리가 

25 부터 나와요. 청바지는. 그나마 좀 작게 나오는게 'C 브랜드' 에서 

나오는게 가끔 24가 나오고 웬만하면 25부터 나오니까, 하나도 청바지

가 안 맞아요. 그래서 청바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외 브랜드를 구매 

대행해서 사거나 직구를 하거나 해서 사거나...   

 

한국인 체형에 비해 다리가 길고 마른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지

영 또한 특정한 브랜드 선택을 통하여 의복 사이즈 맞음새에 대한 문제

를 해결하거나 특정한 브랜드를 회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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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바지가] 있으면은 잘 입는데, 한번 살 때, 좀 막 살 수가 없어

요... 한국 아니고 그냥 유럽 이런 데서 사든지, 사이즈 좀 다양하게 나

오는 브랜드나... 나 한 테 맞는 브랜드 한번 찾았으면, 그냥 계속 거기

서 계속 사 입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찾아야 겠구나 하고... 

 

이에 더해 이지영은 자신의 직업 특성상 다른 사람들에게 의복을 

추천해 줄 때, 브랜드 별로 다른 사이징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을 고

려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복 사이즈 맞음새를 기준으로 브랜드 선

택을 권한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이지영: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게 어울리겠냐고 하면은. 그것보다는 그

냥 여기저기 브랜드 별로  가서 입어 보고 내 체형에 맞는 옷 브랜드에

서 계속 구매를 하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추천해 줘요.  

 

많은 여성들이 의복 사이즈 맞음새와 자신의 신체를 동일시하며

(Grogan et al., 2013a; Sontag and Schlater, 1982; Sontag and Lee, 

2004) 자신 보다 더 큰 사이즈를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Grogan, 

2017). 박율의 경우에 의복 사이즈 맞음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

가의 기준이 되었다.  

 
박율: 딱 옷을 사러 갔는데, 허리가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애요. 그

래서 '아 내가 허리는 남들보다 가늘구나'...   

 

박율은 이에 더해, 의류 전공자로써 의복 사이징 시스템이 의복 맞

음새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의복 맞음새로 인하여 자

신의 신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박율: 예전에는 그냥 옷을 살 때, '아 이 옷은 왜 나한테 안 맞지?' 라고 

하면서, '아 내가 체형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전공을 

하고 나서는 '아,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옷의 문제 구나' 라는 거를 대

게 많이 느끼게 되는 거 같아요... '아, 이 옷은 그냥 내가 가서 수선을 

하면 되는 구나. 이 옷이 나를 타겟으로 만든 옷이  아니니까'. 근데 전

공을 안 했으면, 계속 계속 '왜 내 몸은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쟤 네들

이 랑 다르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쟤 네는 왜 다 비슷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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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달라 보이고... 

  

황지원은 이러한 사이즈 맞음새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해 주었다. 

 
황지원: 지금의 내 몸에 안 맞춘다는 거야. 여자들은 대부분. 심리적인 

건데 이거는. 내가 가장 예뻤던 시절이 만약 [사이즈] 55였어. 근데 지

금 66이야. 그럼 나는 66을 사야 되자나. 근데 여자들은 55를 산다는 

거야. 대부분. 좀 작아도 입어. 그리고 살을 뺄려고 해... 그러니까 이 사

이즈를 내가 인정하고 늘리려고 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해 바도, 분명히 작아. '66입어요 그냥.' 그럼 66입어. 그럼 이게 맞아 

분명히 그런데도 싫어해. 그 좀 편안하게 맞는 거를 싫어해... 굳이 55

를 입어. 그게 날씬해 보이는 거야 조금.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거 

라니깐. 사이즈 스펙 좀 작아도. 그냥 살 뺀다고 하고 많이 입어. '뺄 꺼

에요' 그래. 근데 다음에 오면 더 쪄 있어.   

 

One-size-fits-all 사이징 시스템의 등장은 의복의 맞음새와 신체

와의 적은 관계를 가진다(Ashdown and Locker,2010). 본 연구에서

도 일명 프리사이즈는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에서 강한 관계를 

갖지 않아 의복 맞음새의 문제의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긴자이: 프리 사이즈? 이런게... 그래서 그런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뭐 그냥 그런 걸 생각하기 싫어서 프리 사이즈로 하나로 다 만들

면 고객들이 알아서 입어보고 사게 끔 유도하는 게 아닐까요?  

 

황지원: 그냥 프리 사이즈. 어떤 쇼핑몰은 그래서 사이즈 없는 쇼핑몰도 

있어. 모든 옷이 그냥 다 프리 사이즈야. 그리고 바지도 벤딩. 벤딩으로 

해서 그냥 편하게 입는... 스트레치 원단이나 벤딩으로 그냥 사이즈 문

제 해결하고. 

 

그렇지만 황지원은 프리 사이즈를 지양한 사이징 시스템의 도입이 

의류 사업의 성공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일례를 이야기 해 주어, 프

리사이즈를 통한 의복 맞음새 해결이 하나의 방안일 뿐 이라는 점을 

시사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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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원: 기존의 니트 티나 티가 다 원 사이즈 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업체가 일명 다이마루라고 하는 면 티 사이즈를 스몰, 미디엄, 라

지를 만드는 업체가 있었어... 동대문 패스트 시장이고 싼데. 근데 그 집

이 대박이 난 거야. 근데 그리고 티만 하는 거야. 근데 다 사이즈가 들

어 갔어. 정말 돈 뭐 7천원짜리 만 원짜리 티에 라벨링을 다 해서 고급

스럽게 해 가지고 정확한 라벨 사이즈 스펙을 넣어서... 그니깐 사이즈

를 스몰 미디엄 라지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 대박이 난 거야.  

 

소비자들의 의류 제품 평가는 디자인, 소재, 구성, 마감의 물리적 속

성에 의한 '어떠한 의복 아이템인가' 와 '기능적인가 혹은 심미적인가'에 

따른 행동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Gersak, 2002; De Klerk and 

Lubbe, 2008; ). 본 연구에서도 기능성 의복에 대한 맞음새 기대는 일상

적 패션 의복에 대한 맞음새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의복 사이징 시스템

에서 생기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복 맞음새의 문제는, 기능성 의복 및 

특수 의복일 경우에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타

났다.  

 

황지원: 오히려 요가 복 이라던가 스포츠, 기능적인 면, 스포츠 웨어 쪽

으로는 다른 거지. 그 안에 어떤 IT 기술이 녹아 있다거나 테크놀로지 

이런 식의... 그럴 때는 이 섬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아 이게 어

떤 소재이고, 이 안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녹아 있어 가지고...' 뭐 이

런 거 있자나 오히려. 그래서 이거를 입었을 때 내 사이즈가 어떻게 저

장이 되어서 이런 거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차라리 사이즈 쪽으로는. 

근데 일상복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지]... 왜냐면 너무 지금 인제 자유

분방하게 옷을 입으니깐. 

 
섹큐게: 디자이너가 뭐 이거는 가슴둘레 100인 사람이 이 사이즈를 입

어라 이런 게 없자나요. 그런 제시해 주는 게 없자나요. 그건 그냥 '이 

의복은 가슴 사이즈 몇에 허리 사이즈 허리 둘레 몇 인, 엉덩이 둘레 몇 

인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게 디자인 됐다.' 뭐 이런거.. 의복 사이즈 

그건 의미가 없자나요. 그러고 제시를 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따

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의미가 있을려면. 군복? 그래서 군복 사

이즈가 엄청 많챠나요. 키, 사이즈, 뭐... 몸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

줘 가지고 쫚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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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사이징 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생기는 사이즈 맞음새는 특

정 브랜드 선택 및 회피를 야기하였고, 프리사이즈는 각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의복 사이즈 맞음새 해결의 하나의 방안이 되었다. 사이즈 맞음새

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생성되는 원인이 되었으나, 기능성 의복 

및 특수 의복일 경우와 일상적 패션 의복을 나누어 사이즈 맞음새와 신

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나타났다.  

 

2. 시대의 변화 

의복 맞음새와 신체와의 관계에서, 좋은 의복 맞음새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발견되었다. 황지원은 맞음새를 일부러 조절하여 입는 시대적 변

화에 대해 "소비자 큐레이팅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였고, 긴자이는 의복

의 맞음새를 조절하여 입는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들려주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서 소비자의 신체와 좋은 의복 맞음새의 기준은 강한 관계

를 같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황지원: 옛날... 20년 전에는 사이즈가 안 맞거나 불편하면 안 입었어. 

그 사이즈가 없으면 안 샀고, 아니면은 주문을 해서 그 사이즈가 올 때 

까지 기다려서 입는 다거나... 굉장히 남들한테 보였을 때, 딱딱 떨어지

는 그 내 몸에 안 맞거나 작은 거를 입으면 되게 가난한,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스타일에 맞게 

사이즈 스펙을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작아도 '이건 좀 타이트 

하게 이렇게 입고 밑에는 박스로 입을 래'. 어떤 그 큐레이팅을 하는 거

야... 자기 스스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야 할까? 그리고 '이거는 한 치

수 일부러 작게 입는게 이뻐요. 작게 입고 대신에 밑에 풀오버 와이드 

팬츠를 입을 꺼니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디자인적

인 욕구에 대한 사이즈를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조절한다는 거지. 

 

긴자이: 좀 루즈하게 입고 싶은 계절엔 일부러 좀 더 많이 크게 사고, 

좀 핏 하게 입고 싶으면 사이즈대로 사고... 그래서 요즘은 뭐 신발만 

해도, 일부러 한 두 세 사이즈 크게 사서 신고 바지도 한 두 사이즈 크

게 사기도 하고 그래서. 저만해도 이제 그냥 이 사람[디자이너]은 이렇

게 입으라고 만든 건데, 나는 이렇게 입고 싶으니 깐 다른 사이즈를 사

야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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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원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맞춤 정장에 대한 개념이 "이지 캐

주얼 정장"으로 바뀌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맞춤 정장에 대한 시각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다. 맞춤 정장은 자신의 몸에 잘 맞는 정확

한 사이즈 맞음새에 대한 기대를 수반하지만, 캐주얼한 정장을 입게 되

면서 사이즈 스펙을 통한 의복 맞음새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었다는 점

을 알 수 있었다. 

 

황지원: 90년대... IMF 전 후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 대학 졸업한 사람

들이 다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핸드백을 들어야 되는 의복의 소비 

문화가 있었어. 내가 제대로 딱 이렇게 잘 갖춰 입어서, 회사에서 저 사

람 옷도 잘 입고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때는 맞음

새가 굉장히 중요해서, 44부터 맞춤 정장도 많이 팔리고, 쓰리 피스가 

엄청 많이 나갔었어. 그니깐 조끼까지 딱 입는 쓰리 피스... 그때가 정말 

정장도 많이 나가고 사이즈 별로 다 가지고 가고 했는데, 산업 구조가 

일단은 개편이 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일단 일자리나 청년들이 비 

고용직으로 일자리를 많이 갖다 보니깐, 캐주얼 브랜드. 운동화에 다가 

배낭 매고 다니는 샐러리 맨들. 이런 풍토가 나타나면서, 실용주의적인 

패션? 뭐 누구한테 보여주고 이것 보다는, 실용주의적인 패션 문화가 자

리 잡으면서, 정장이 남성복도 많이 안 나가고, 여성복은 말할 것도 없

고. 뭐 라이프스타일이나 그런, 또 주 5일제이고...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 그런 식의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삶도 인제 캐주얼 하게 점점 바뀌다 보니깐, 옷에 대한 것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깐 캐주얼 라인이 많아지면 사이즈 스펙

이 줄어 들 수 밖에 없어. 정장 라인에서는 사이즈 스펙이 중요한데,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캐주얼 라인으로 많이 옷을 

입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캐주얼이 아니라 약간 정장스러운 깔

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들. 이지 캐주얼.  

 

긴자이 또한 예전에는 좋은 맞음새의 의복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

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긴자이: 근데 옛날을 생각해보면 이제 딱 맞은 옷은 아무래도 돈이 있

어야지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던 나라는 아니었 자나요. 그래서, 일부러 더 옷도 크게 더 입고 

아마 나중에 더 크니까 큰 옷을 사야 된다. 이런 것도 그런데 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잘 사는 집은, 옷도 사이즈에 맞게 입고, 뭐 

정장 같은 것도 그래서 맞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어른들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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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크게 입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없어 보인다고.  

 

좋은 의복 맞음새에 대한 시대적 변화는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낮은 

관계성을 이끌었다. 소비자가 의복의 맞음새를 큐레이팅해서 입고, 라이

프 스타일의 변화로 이지캐주얼이 맞춤 정장을 대체 하게 되면서, 소비

자의 신체에 대한 좋은 의복 맞음새의 기준이 변화하였다.  

 

3. 의복 관리 행동과 신체 관리 행동 

외모 관리 행동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와 관계가 있으며(Rudd 

and Lennon, 2000; 박은정, 정명선, 2012),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다이어트, 운동 등의 신체 관리 행동 및 의복 관리 행동과 강한 연관이 

있다(임은진 외, 2017; 김인화, 2010; 이영주, 임숙자, 2001).  

서화숙과 송정아(2004)에 따르면 신체 불만족은 외모 관리 행동이나 

의복 만족에 큰 영향을 끼치며, 여대생들은 자신의 신체 중 만족스럽지 

못한 부위는 체중조절을 통해 바꾸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의복을 통해서 

이 부위를 감추어 체형을 보완하려는 등 여러가지 외모 관리 행동을 한

다 (노이경, 송화경, 2017). 이승희 외(2001)은 한국과 미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문화에 관계 없이 동일한 편이

지만 두 집단 모두 외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며, 한국 여성은 화장이나 

피부관리에, 미국 여성은 운동이나 다이어트등을 통해 이상적인 신체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 관리 행동 중 의복 관리 행동과 신체 관리 행동

의 좀 더 구체적이고 다른 관계들이 발견되었다. 박율은 자신의 단점이

라고 생각하는 허벅지를 오히려 드러내는 의복을 선택하여, 원하는 신체

를 구현하기 위한 신체 관리 행동을 하게 끔 유도하였다. 자신의 불만족

하는 신체 부위를 의복을 통해 감추는 것이 아니라, 노출함으로써 이상

적인 신체를 만들기 위한 자극제로써의 의복의 역할이 나타났다.   

 

박율: 옛날에는 청바지 밖에 안 입었어요. 왜냐면 치마를 입으니깐 허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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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에요. 그래서 청바지로 꽁꽁꽁 싸매고 다니

다가 어느 순간 치마를 입으니깐 내 다리가 창피해서 자꾸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마를 입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다리 그냥 보여주

면서 다리 살을 많이 뺄라고... 근데 진짜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모아나는 자신의 평가 신체와 이상적 신체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의복을 선택 하는 이유를 이야기 하였다. 운동이나 다이어트 

같은 장기적인 신체 관리 행동 보다는 단기적 혹은 즉각적인 의복의 신

체 보완 역할을 선택하였다.  

 

모아나: 운동이나 다이어트도 항상 생각을 하죠. 사실 옷으로 커버를...  

'거적떼기를 입어도 예쁜 몸매 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치만... 시도를 해 보았으나 번번히 실패 했고. 그리고 그거는 장기적으

로 봐야 하는 건데, 난 지금 당장 예뻤으면 좋겠고... 당장 가릴 필요가 

있으니까 항상 옷을 고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옷을 고민 안 해도 되

게 신체를 바꾸고 싶은 열망이 항상 있죠.  

 

신체 관리 행동은 자신이 추구하는 의복을 위해 형성되기도 하였다. 

신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신체 관리 행동이 아니라 원하는 의복을 

입기 위해 신체 관리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가격대가 

높은 "스키니 핏"의 남성복 바지를 선호 한다는 긴자이를 통해, "스키니 

핏"을 위해 자신의 신체가 어떠한 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이상적 평

가가 있고, 이를 위해 특정한 운동을 하지 않는 신체 관리 행동이 보여

졌다.  

 
긴자이: 저는 이제 밑, 아래 쪽으로 살이 잘 안 찐다고 했자나요. 근데 

복싱을 했었는데, 옷은 좀 가격대가 있는 걸 사니깐, 만약에 옷이 안 맞

으면 버릴 수는 없자나요. 근데 복싱을 하는데 하체 운동을 시키더라구

요. 근데 하체에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으니까 허벅지가 더 굵어 질 수

도 있겠다 해서 일부러 하체 운동은 안하고 그랬어요.  

 

Hwang(1996)은 의복 혜택을 추구하는 요소 중 패션 이미지와 신

체 단점 보완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긴자이를 통해 "스키니 핏"이라는 

패션 이미지 추구에 따라 신체 단점 평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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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발견되었다.  

박율은 의복을 통한 신체 단점 보완과 운동을 통한 직접적인 신체 

관리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존하는 개념임을 나타내었다. 또한 

박율은 특정 운동 회피를 통해, 신체 보완 및 불만족 극복을 하였다.  

 
박율: 둘다 하는 것 같애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운동을 할 때 그래서 

막 근육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면 커지자 나요, 근육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다 피하고, 스트레칭 같은 그런 운동들 위주로 하고, 그리고 옷 

같은 부분도 그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 신체에 가까이 되도록 그렇게 

강조될 부분은 강조되고 없어져야 할 부분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라고 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신체 관리 행동을 통한 직접적인 신

체 수정이 있지만,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의복을 통한 신체 보완의 역할

이 있었다. 또한 신체 관리 행동과 의복 관리 행동은 분리되지 않고 공

존하는 개념이었다. 의복을 통해서 신체 관리 행동을 유도 할 수 있으며, 

의복을 위해서 특정한 신체 관리 행동이 회피 되기도 하였다. 황진숙과 

김윤희(2006)는 외모 관리 행동을 의복을 통한 외모관리, 과격한 체중 

조절, 일상적 외모 관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찾아

진 것은 한 개인의 외모 관리 행동은 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패션 이미지를 위해 운동 선택을 통한 외모 관리와 의복을 통한 

외모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자신이 추구하는 신체를 위해 의복을 

통한 외모 관리도 가능하였다.  

 

4. 패션 및 구매 행동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의복 맞음새 선택에 있어서, 패션의 

관여와 의복의 가격, 구매 빈도 및 장소의 관계가 드러났다.  

패션 오피니언 리더 또는 패션 이노베이터의 구분 없이 의복과 패션

에 대한 관심을 패션 의식(fashion consciousness)이라 한다(Nam et al., 

2007). 본 연구에서 이지영은 패션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이상적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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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에 있어 강한 

관계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주었다. 

 

이지영: 저희 타겟 층이 젊은 사람들, 스타일리스트나 연예인들 그 정도

가 80-90%정도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반인들도 다 

어느 정도 패션에 관심이 좀 생각보다 큰 사람들이 여서... 일반인이 여

도 뭐 모델을 한다 던지, 스타일리스트를 한다던 지... 그냥 자기 몸 관

리가 되어 있는... 자기 신체가 좀 레디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냥 작은 사이즈를 사가죠. 보통. 여자 옷은 스몰.  

 

패션 의식과는 조금 다른 패션의 유행과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의복 맞음새 선택의 관계는, 다음에 오는 모아나, 듄듄 그리고 박

율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패션의 유행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주관적

으로 평가된 신체'의 영향에 의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한 이는 구매 빈도와 연관이 되었다.  

 

모아나: 그 한창 완전 꼭 맞는 핫팬츠 같은 게 유행 했던 적이 있자나

요. 근데 그런 게 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유행을 하긴 하지만 제 신체

를, 컴플렉스를 드러낸다면 안 사요. 그리고 유행을 안 하는 아이템임에

도 제가 보기에 예뻐 보이면, 제 신체를 가릴 수 있으면 사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의가 신경이 쓰이니까, 하의를 고를 때, 그걸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물건을 구매하기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자주 구매하지 않

아요. 

 

자신의 신체에 어울리는 특정 의복이 존재 한다고 하였던 박율은 자

신이 추구하는 허리가 달라붙지 않는 의복이 아닌 "'루즈-핏' 패션의 유

행"을 따르지 않고 "거의 옷을... 그럴 땐 안 사요" 라고 하였다. 허리가 

강조되게 몸에 달라 붙는 의상을 선호 한다는 듄듄 또한 자신이 선호하

는 의복과 패션의 유행이 일치 하지 않을 때 의복 구매를 줄인다고 하였

다.   

 
듄듄: [최근에] 허리가 없고 긴 기장이 유행 하자 나요. 아니면 어깨 오

버핏... 근데 제가 옷 고를 때 기준이 몸에 붙인 실루엣이 자나요. 그러

니깐 너무 어려운 게 어깨가 제자리에 안 붙어 있고 허리가 펑퍼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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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기니까, 옷을 사 입을 데가 없는 거에요. 

 

황지원은 유행하는 패션 트렌드가 미니멀리즘 등의 신체를 드러내지 않

는 실루엣일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고려가 패션의 유행과 관계가 없

음을 알려주었다.  

 

황지원: 미니멀 라인에서 풀오버 사이즈, 굉장히 그 일부러 풀오버 박시 

스타일로 그 입는 그 라인이 전체 세계 트렌드 시장에서 명품 콜렉션에

서 선보이게 되면서, 굉장히 뭔가 엉덩이도 가리고 고급스럽고 럭셔리 

한데, 뭔가 있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심플하고 이러니까, 체형적

인 것도 다 가릴 수 있고, 그러니깐 그 때부터 사이즈 개념이 없어진 거

야. 그 브랜드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깐 사이즈 스펙이 없는 건 아니

지만, 굳이 사이즈의 의미가 크게 없는 그런 라인의 옷들...  

 

위의 의견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라희는 패션의 유행을 따르기는 하

지만, 이에 따른 다른 조건이 붙는다고 하였다. 이라희의 의견에서는 의

복의 가격과 구매 빈도가 패션의 유행과 의복 맞음새 선택이라는 테마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이라희: 그냥 유행하는 거 사요...좀 어울리지 않아도. 근데 보통은 제 

생각에 제 몸에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자나요. 그러면 그 스타일에 기본

으로 하고 유행하는 거는 대개 쪼금 사는 것 같아요. 싼 걸 사거나 되게 

쪼끔 사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만... 잘 어울

리지 않아도 대충 입고, 진짜 제가 어울리는 스타일은 많이 가지고 있죠. 

좋은 걸로 많이. 좀 비싸더라도... 왜냐면은 저는 사실은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를 전혀 좋아하지 않지만, 필요하거나 유행하고 있다면 살 의향이 

있는데, 그 길이가 저의 베스트 길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 때

는 비싼 거를 잘 안 사죠.  

 

의복의 구매 가격 또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관계가 있었다. 모아

나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단점을 커버" 할 수 있는 의복은 가격이 높더

라도 구매한다고 하였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지 않는 의복은 많이 입

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싼 가격의 옷을 산다고 하였다.  

 
모아나: 나의 신체 이미지의 단점을 커버하거나 더 예쁘게 보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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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옷은 가격이 더 높을 수록 더 그 효과가 큰 걸 고르는 것 같아요. 좀 

싼 옷은 그 단점을 커버하지 못해도 그냥 뭐 싸니까 한 두 번 입고 다

른 거랑 적당히 조합해서 입지 하고 그냥 사는데, 가격이 비싸질 수록 

그거를... 나의 내가 원하는 효과를 내주지 못 하면은 절대 사지 않아요.  

 

소비자들은 의복의 맞음새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복 구매 시 의복을 

입어보는 것을 필수 요소로 여기고 있다(Alexander et al., 2005; Hwang, 

1996). 모아나는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의복의 맞음새와 직

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혀 주었다.  

 
모아나: 그래서 일단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아요. 의복을 구매 했을 때 

사이즈가 안 맞거나 맞아도 이제 핏이 안 예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

는 저의 신체가 일단 첫번째로 의복을 구매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

고 의복을 선택하는데도 영향을... 

 

긴자이는 의복을 실제로 입어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의복을 입어 볼 수 없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긴자이:  저는 옷 살 때도 입어 보지 않으면 아예 안 사요. 뭔가 다 입

었을 때 다 느낌이 틀리니깐... 저는 인터넷 쇼핑을 안 해요...그래서 저

는 아예 뭐라해야 되지... 오히려 싼 가격을 찾을꺼면 빈티지를 사거나 

하고. 아예 입어보지 않은 옷을 사지를 안아요.  

 

김윤정과 이유리(2017)의 연구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 채널은 

가격, 편의성 등의 실용적 가치를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

용되었고, 오프라인 채널은 사이즈 및 소재 등을 직접 확인하는 채널로 

활용되었다. 장재임(2004)의 연구에서도 의복 사이즈 맞음새는 직접 입

어보고 살 수 있는 오프라인 구매 시 가장 중요시되는 구매속성 이였으

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의복 사이즈 맞음새가 의복의 

구매 가격, 빈도 및 장소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자신의 신체 평가에 따른 패션 유행의 회피 및 관여



 

 59 

가 드러났으나, 패션의 유행 자체가 신체를 드러내지 않을 때는 의복 맞

음새와 신체는 관계성이 적었다. 또한 구매 빈도와 구매 가격, 구매 장

소는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큰 연관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

인 할 수 있었다. 

 

5. 기타: 추구하는 형용사, T.P.O. 

 의복 맞음새와 신체와의 관계에서 고려돼야 할 기타 사항들이 나타

났다.  

 
섹큐게: 계절에 따라서 이제 또... 여름이 되면은 노출이 되니까 이제 팔

이나 다리나 이런 게 좀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니면 옷도 얇아지고 

하니까 이런 배나 가슴이나 엉덩이나 이런데도 신경이 쓰이는데, 겨울에

는 사실 옷으로 덮어버리면 되니까.. 겨울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섹시미, 큐트, 발랄, 걸리쉬 등과 같은 추구하는 의복의 형용사 이미

지 및 시간. 장소. 상황(Time. Place. Occasion) 따라 의복 맞음새와 신

체의 관계가 달라졌다. 

  

이라희: T.P.O. 에 따라 좀 다른데. 사실 결혼식에 갈 때는 발랄이건 큐

트 이건 상관 없고, 저의 이미지도  관계 없이 그냥  안 튀는 거를 입는 

것 같은데, 그냥 살아 갈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걸리쉬 정도 인 

것 같아요. 너무 페미닌 한 거는 잘 안 어울린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약

간 그 정도 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모아나: 다 달라요. 그렇게 특별한 기준이 아니여도. 예를 들어 내가. 그

냥 학교 다닐 때 입는 옷이랑, 친구랑 놀러 갈 때 입는 옷이랑 다 다르

게  구매를 하죠. 학교 갈 때는 좀 너무 야하면 안되니까, 내가 딱 맞는 

옷을 사고 싶어도 좀 조신해 보이게 여유량이 있는 거를 사기도 하고. 

친구랑 놀러 갈 때는 완전 타이트한 옷으로 입기도 하고... 저는 제가 

허리가 가늘고 엉덩이가 크고 저의 신체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좀 야하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놀러 갈 때는 그거를 다 부각 시키고 좀 

난하게 입고 가고 싶지만, 학회가고 이럴 때는 다 가리고 가고 싶죠. 그

래서 추구하는 바디 이미지가 T.P.O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이지영: 그때 그때  기분에 맞춰서, 파티에 따라서... 신체 사이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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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저는 어디를 가고,  오늘 뭘 할 건지,  그리고 날씨 그 정

도로  생각해서 옷을 입는 편이고... 입는 편이에요. 신경 쓰는 편이에요. 

 

반면에 박율은 자신의 의복 선택은 T.P.O에 상관없다는 의견을 피력

하였다. 자신의 신체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한 

특정한 의복 형이 있다고 하는 박율은 T.P.O. 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박율: 거의 비슷해요... 항상 똑같애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상복을 입고 

갔는데 결혼식 가냐고 많이 물어 바요.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계절, T.P.O., 의복을 통해 

추구하는 형용사 적 패션 이미지 추구를 고려해야 함이 드러났다.  

  

6. 의복 맞음새 연구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의복 및 신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본 연구 참여자들의 특수성

으로 인해 의복 맞음새 연구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섹큐게는 의복 맞음새의 문제점은 대

량 생산을 추구하고 있는 현 의류 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섹큐게: 근데 이게 사실 옛날 처럼 맞춤복이 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데, 대량 생산을 하면서 사이징을 해야 되고... 그냥 대량 생산의 문제점

의 하나 이런 거 아니에요?  

 

모아나는 의복을 선택하는 입장이 아닌 의복을 제안해 주는 입장은 

좀 더 많은 개인들을 포함하기 위하여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반영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모아나: 근데 사실, 그 사이즈를 제안해 주는 입장이 있는 거고,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쟈나요. 근데 제가 제 옷을 고를 때는 선택하는 

사람이지만, 연구를 할 때는 제안을 해 주는 입장이니까 그게 같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게 제안

을 해 주면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지만, 제안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

무 [실제] 신체 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데, [신체] 이미지까지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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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은... 좀 약간 일단 생각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거를 실제로 적용하

기에도 프로세스 같은 거에 너무 큰 과정이 필요하니까, 제안하는 거는 

아예 딱 한가지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사람을 포용

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랑, 특정 한 사람에게 맞춰서 해주는 거랑의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신체 사이즈를 반영하는 대량맞춤이라는 게 조금의 개인차가 있긴 

해도 어느 정도는 정비례를 그린다"는 의견의 모아나는 '주관적으로 평

가된 신체'는 "개개인별로 정량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규칙성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각 개인을 바디 스캔 하듯이, 각 개인을 설

문 한다면 "결국은... 그런 식이라면 가능은 할 것 같다"고 하였다.  

 

양희순(2007)은 의류 브랜드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실행 수준 중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은 '고객화 제품의 창조 단계'에서 소비자의 신체 

치수에 맞게 의복을 생산하거나 '판매시점의 고객화 단계'에서 '단순한 

바지 길이나 소매 길이를 수선해 주는 것 이외에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

품을 완성시켜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지영은 이러한 브

랜드의 고객화 전략에 기대기도 하지만, 소비자 개인의 역할이 필요함을 

표현하였다.  

 

이지영: 뭐... 방법을 찾으면 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뭐 U 브랜드 같은 데는, 수선 다 해 주자 나요. 그런 것도 

있고, 옷 브랜드 사이트 같은데 가면은 자기 신체 치수 이렇게 [입력] 

하면은 그거에 맞는 사이즈 있는 옷들을 보여 주기도 하고 하니까... 예

를 들어 나는 원래 44가 맞지만, 나는 55를 입고 싶으면 44를 고르는 

게 아니라 55사이즈를 고른다 던가.. 

 

이와는 조금 다른 의견으로, 긴자이는 의복 디자인 요소의 중요성을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맞음새 보다 우선시 하였다. 수선 등을 통해 소비자

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의복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긴자이: 이제 뭐 쇼를 하거나. 이제 뭐 옷을 만들거나 할 때, 이제 모델

이 입고 있으면 나오는 핏이나 디테일 위치 같은 게 디자이너가 그렇게 

프레젠트 [presentation] 하고 싶어서 만든 거자나요. 그 사람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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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막상 입는 사람은 다 키가 작거나 크거나...  뭐 다리만 짧을 수 

도 있고. 그래서 다 틀린 거니깐. 어. 그래서 막 오히려 더 수선도 하고. 

그거는 사는 사람이 알아서 자기 몸에 맞게...  

 

각 개인의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반영하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예쁜 신체"에 대한 의복 맞음새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듄듄은 있는 그대로의 실제 신체가 예쁘다고 말해주는 긍정적 

바디 이미지(Wood- Barcalow et al., 2010; Tylka and Wood-Barcalow, 

2015; Webb et al., 2015)의 개념 보다는, 의류학의 학문적 특성상, 예쁜 

이상적인 몸을 기준으로 의복 구성 및 제조하여 의복을 통해 긍정적인 

바디 이미지를 갖게 해 주고 또한 원하는 이상미에 도달하게 해 주어, 

소비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신체 평가를 높여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였다. 

 

듄듄: 사실 의류라는 것은 복합 학문이고 그런 산업이 엄청 크게 껴 있

는 학문이 자나요. 예를 들어 철학 물리학 같은 순수학문에 비해서...  

그러니깐, 옷 하는 사람의 특성상 '있는 그대로의 너를 인정 하세요' 이

게 잘 안된 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인정하는게 포지티브한 바

디 이미지' 이렇게 안가고, 얘한테 이쁜 옷 입히고 날씬해 보이게 해서  

결국 사회적인 이상미를 쫓아가서 긍정적으로 만드는 거니깐... 다른 

[학문 분야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바디 이미지를 어떻게 좋게 만들 것

인 가'이지, 이 사람들한테 '예쁜 걸 입혀서 예쁜 쪽으로 가게 만드는' 

이렇게 가지는 않자 나요. 그게 학문의 특성 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은 막 '예쁘게 만들어야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있어도,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 '날씬해 지지 않아도 돼' 이런 방향으로 가는게 올바른 방향인

데... 팔아야 되 자나요. 옷은...    

 

이정임(2001)은 평균체형, 바른체형, 이상적 체형을 분석하여 의복 

제작을 위한 기준으로 표준체형을 정의하고 3차원 모델로 구성한 바 있

다. 본 연구의 듄듄의 의견에 따르면 의복 구성 및 제작에서 이상 체형

을 기준으로 둘 필요도 있다고 시사되는 바이다.  

의복 맞음새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반영의 제한 점을 떠

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반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듄듄과 모아나 각각은 "의뢰자가 원하는 신체 이미지를 반영해 

주는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은 "'네' 라고 간단히 대답하면 끝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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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표현하였다. 박율은 물리적 실제 신체 사이즈 기반이 아닌 '주관적

으로 평가된 신체' 기반의 의복 맞음새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박율: 예전에 어떤 교수님의 질문 중에도 하나였는데, 허리둘레를 그대

로 넣고, 엉덩이 둘레를 그대로 넣어서 스커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렇다고, 그 스커트가 '어, 나한테 딱 맞으니 깐, 너무너무 훌륭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에요... 만족도가 아마 뚝뚝 [떨어질 거

에요]... 내가 가리고 싶은 부분이 누구든 있으니깐. 그리고 그 가리고 

싶은 부분에는 당연히 그 시대에 원하는 이상적인 미가 있고, '어, 내 몸

은 이 요즘의 이상적인 미에 비해 뭐가 너무 커.', 예를 들어 '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 옷은 내 배를 너무 드러나게 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연결 시켜서, [의복] 패턴에 사실 넣는게 굉장히 필요

한 것 같아요. 패턴을 만들 때... 

 

여성들은 의복을 입은 자신의 신체를 의복을 입지 않은 신체 보다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의복은 각 개인의 신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Markee et al., 1990). 본 연구자들을 통해 

소비자들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반영한 의복 맞음새가 긍정적인 

바디이미지를 갖게 하여 신체 만족도를 높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의복 맞음새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반영은 의복의 수선 

및 예전의 일대일 맞춤복 제작 방식으로의 회귀 등을 통해 소비자 각자

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반영의 필요성과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소비자의 '주관적

으로 평가된 신체'를 반영하는 대량 맞춤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긍정적인 신체에 대한 평

가를 가지게 도와주는 역할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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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도 



 

 65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본 연구에서, 3D 바디 스캐닝을 통해 얻어진 연구 참여자들의 물리적 

'실제 신체'는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차이가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각 신체 부위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단일 

신체 부위에 대한 평가를 넘어 각 신체 부위들 간의 상대적이고 복합적

인 평가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3D 바디 스캐닝은 타인의 시점 및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되었고, 보정용 의류 및 악세사리를 착장하고 측정함으

로써, 소비자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의복 맞음새 

추구의 가능성이 보여졌다. 

자신의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간극에서 나타나는 

이상적인 신체는 많은 선행연구들과 같은 타인 및 유명 연예인과의 비교, 

미디어의 영향들이 나타났으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로 인해 발생되

기도 하였다. 이상적 신체에 대한 서양 문화의 영향과 같은 인종 및 체

형이라는 비슷한 조건에서 비교가 이루어짐으로써 더 각박한 이상적인 

미가 존재한다는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발견이 있었으며, 의복은 이상적 

신체 생성의 직접적인 원인 및 기준이 되고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결과로써 의복 선택이 이루어짐이 밝혀졌다. 

신체 전반의 각 부위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가 영향을 끼치어 생겨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는 특정한 의복의 복종, 길이, 실루엣, 악세사리

류의 선택 및 회피를 이끌었고, 원단의 소재, 색, 프린트 패턴의 선택 및 

회피 또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의해 발생하였다. 의복 착용을 통

한 체형 보정의 기능을 가지는 보정용 의류는 불편함과 직접적인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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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등의 이유와 속옷이라는 복종 특성이 보정 역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 선택되지 않았다.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특정한 의복 선택을 넘어선, 의복의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가 발견 되었다. 의복 사이징 시스템의 불안정성으

로 인해 생기는 사이즈 맞음새는 특정 브랜드 선택 및 회피를 야기하였

고, 프리사이즈는 각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의복 사이즈 맞음새 해결의 하

나의 방안이 되었다. 사이즈 맞음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생성

되는 원인이 되었으나, 기능성 의복 및 특수 의복일 경우와 일상적 패션 

의복을 나누어 사이즈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나타났

다.  

소비자가 의복의 맞음새를 직접 큐레이팅해서 입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이지 캐주얼이 맞춤 정장을 대체 하게 되면서,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좋은 의복 맞음새의 기준이 변화하는 등, 시대적 변화는 의복 맞음

새와 신체의 낮은 관계성을 이끌었다. 

신체 관리 행동을 통한 직접적인 신체 수정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완화 하였으나,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의복을 통한 신체 불만

족 완화의 역할이 있었다. 패션 이미지를 위해 운동 선택 및 회피를 통

한 외모 관리와 의복을 통한 외모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자신이 추

구하는 신체를 위해 의복을 통한 외모 관리도 가능하여, 한 개인의 외모 

관리 행동은 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신체 관리 행동과 의복 관리 

행동은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는 개념이었다. 자신의 신체 평가에 따른 

패션 유행의 회피 및 관여가 드러났으나, 패션의 유행 자체가 신체를 드

러내지 않을 때는 의복 맞음새와 신체는 관계성이 적었다. 구매 빈도와 

구매 가격, 구매 장소는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큰 연관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고, 계절, T.P.O. 및 의복을 통해 추구

하는 형용사적 패션 이미지 또한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에서 고려해

야 함이 드러났다.  

의복 및 신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본 연구 참여자들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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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의복 맞음새 연구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의복 맞음새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평

가된 신체' 반영은 의복의 수선 및 예전의 일대일 맞춤복 제작 방식으로

의 회귀 등을 통해 소비자 각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반영의 필요성과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소비자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반영하는 대량 맞

춤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었다. 또한 이

를 통해 긍정적인 신체에 대한 평가를 가지게 도와주는 역할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제 2 절 결론 및 제언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평가하고, 특정한 의복 선택을 통하

여 자신의 신체 장점을 부각시키고 불만족스러운 신체 단점을 가린다

(Maphis et al., 2013; Frith and Gleeson, 2008; Labat and DeLong, 

1990; Davis, 1985).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 즉,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는 그들의 '실제 신체'와 큰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으나 일치도는 높지 않았다. 또한, 단일 신체 부위 및 부분

에 대한 평가 보다는 '허리에 비해 허벅지가 굵다', '키에 비해 어깨가 좁

다' 등 각각의 신체 부위 평가와 신체 부위들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좀 더 복합적인 신체 평가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물리적 '실제 신체'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신체 항목들과의 일대일 비교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

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는 특정한 의복 및 의복 맞음새의 선

택 뿐만 아니라 회피도 함께 이끌었다. 또한 의복 및 의복 맞음새 선택

은 '허리를 강조하고 좁은 어깨를 보완하는', '허리를 강조하고 허벅지를 

가리는' 등의 한 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를 보완해 주는 동시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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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의복 맞음새를 구성 및 제작을 위해 소비자들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확인할 때, 한가지 신체 부위 보다는 복합적

인 평가 신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를 통해 의복 및 의복 맞

음새를 선택하려 하는지 혹은 회피하려 하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

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의복의 맞음새는 패션성을 가

지는 의복에 대한 맞음새 기대가 주를 이루어,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것처럼 기능성 의복에 대한 맞음새 기대와 이를 제외한 의복에 대한 맞

음새 기대(Gersak, 2002; De Klerk and Lubbe, 2008)는 다른 양상을 보

였다. 패션성을 가지는 의복의 경우에는 '실제 신체' 보다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가 의복 맞음새와 더 깊은 관련이 있었고, 다층적인 개념의 

의복 맞음새는 자신의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차이를 

수정 및 보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의복 맞음새와 신체

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위한 의복 맞음새인가?'에 대한 

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의복 구성 

및 제작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바디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복의 역할이 좀 더 심화될 것이

다.  

본 연구는 다층적 개념의 의복 맞음새와 다차원적인 개념의 신체 라

는 복합적인 개념들 때문에 질적 연구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발견들

은 앞으로의 좀 더 다양한 다수의 인구 표본을 사용하는 후속 연구들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의복과 신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본 연

구 참여자들의 특성 상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간에 상

대적으로 높은 일치도가 있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연구 편향이 생겨났

음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 실행 과정 기간의 제약으로 연구 참

여자의 포화를 확인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고, 연구 참여자들의 패션 혁

신성향(Goldsmith et al., 1999)에 따라 의복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 고

려하지 않고 연구 수행을 시작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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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층적 개념의 의복 맞음새를 위한 다차원적 개념의 신체

의 심도 있는 관계를 유동적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제시하여, 앞으로의 

소비자 중심의 의복 맞음새 연구에 일조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김윤

정 외(2015)는 발전 된 정보통신기술 ICT 하에 패션산업에서 고객참여

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야기 하며, 고객의 디자인 과정 참여를 통해 자

신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치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고객의 디자인 참여는 실제로 늘고 있는 추세이지

만, 고객의 의복 맞음새 설정 참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객이 가지

고 있는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대한 파악을 통해, 의복 구

성 및 제작에 반영하여 고객이 원하는 더 좋은 맞음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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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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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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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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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5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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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of Clothing Fi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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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othing fit and 

the body, focused on 'Subjectively Evaluated Body' for the 

consumer-oriented clothing fit research as the demands of fashion 

industry change in the coming age of 'Industry 4.0'. For this purpose, 

a total of 9 'Majored in Clothing & Textile or Fashion Design who is 

Korean and residing in South Korea' people were recruited. Semi-

structured interview and 3D body scanning which is to grasp the 

relations between 'Actual Body' and 'Subjectively Evaluated Body' 

were conducted for this exploratory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their lived-experience and specificity of clothing and body research 

experience. The obtained research data were analysed through 

interpretative approach using inductive thematic analysis based on 

Grounded The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pecific involvement of 3D body scanning and the ideal 

body were reveal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ual Bod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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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ively Evaluated body'. Although the discrepancy between the 

physical 'Actual Body' which is obtained through 3D body scanning 

process and 'Subjectively Evaluated Body' had been confirmed once 

again, the evaluation of one's body was assessed through relative 

and complex comparisons of body parts rather than evaluating a 

single body part. Wearing underwear and accessories such as 

boosting up the breast size or height according to the one's 

discretion in the process of 3D body scanning could be the possible 

option for the pursuing the consumer-oriented good clothing fit 

according to the consumer's 'Subjectively Evaluated Body'. The ideal 

body that appears caused by the discrepancy between the 'Actual 

Body' and the 'Subjectively Evaluated Body' were influenced by the 

comparisons with others and celebrity, and the effect of media as 

many other literature states. In addition to this, the evaluation of 

one's body within itself could generate the ideal body as well. The 

effects of Western culture and the specificity of Korean ideal beauty 

upon the ideal body were found, and the clothing was a direct cause 

and standard of formation of ideal body. Clothing selection was a 

direct result of 'Subjectively Evaluated Body'. 

Second, the selection of specific clothing according to 

'Subjectively Evaluated Body' appeared. The 'Subjectively Evaluated 

Body', which resulted from the relative and complex evaluation of 

each part of the body, led to the selection and avoidance of the item, 

length, and silhouette of particular garments and accessories. 

Correctional garments which has the function of body shape 

correction through wearing them were not the selected choice of 

clothing based on 'Subjectively Evaluated Body'. Discomfort, direct 

body management, and characteristics as underwear were reg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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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ore important than correctional role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othing fit and the body was 

found beyond the selection of specific clothing according to 

'Subjectively Evaluated Body'. The clothing size fit resulting from the 

instability of the clothing sizing system had led to the selection and 

avoidance of certain brands and the 'Free Size' was one of the 

solutions to meet the problem for the clothing fit induced by each 

individual's body size. The clothing size fit was the cause of the 

evaluation of the body itself, however,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the case of the functional clothes or ordinary fashion 

clothes when assessing the relationships of the clothing size fit and 

the body. As consumers choose and curate their own clothing fit, and 

the classic suits were replaced by the easy casual wears as lifestyle 

change, the standards of good clothing fit in relation with body had 

been changed. Thus, it led to the low relations in the clothing fit and 

the body. Although body management behaviors such as exercise and 

diet helped to reduce body dissatisfaction, there was a role of 

clothing in mitigating body dissatisfaction as it has more instant and 

short-term effects. In pursuing the fashion image, it was possible to 

engage i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rough the selection 

and avoidance of exercise and through the clothing choices at the 

same time. Thus, the body management behavior and clothing 

management behavior were coexisting concept. While the avoidance 

and involvement of fashion trends were involved with the evaluation 

of one's body, the clothing fit and the body had low relations when 

the fashion trends itself did not reveal the body. Purchase frequency, 

price, and points were once again confirmed to be highly related to 

one's 'Subjectively Evaluated Body', and seasons, T.P.O., pur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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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image expressed through adjectives also should be 

consider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othing fit and the body. 

For applying 'Subjectively Evaluated Body' on the clothing fit 

research, it was suggested that each consumer should solve the 

clothing fit problem induced by their own body evaluation through 

repairing clothes or returning to the previous made-to-measure 

system. However, it was also suggested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applying 'Subjectively Evaluated Body' on the clothing fit 

research, and if there is a way to assess each consumer's 

'Subjectively Evaluated Body', the mass customization and 

personalization of the clothing fit production based on each 

consumer's 'Subjectively Evaluated Body' would be realized. In 

addition, it had the potential to play a role in helping to have positive 

body evalu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ulti-layered clothing fit and the multi-

dimensional body centered on 'Subjectively Evaluated Body'.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providing the better 

clothing fit that consumers want as assessing and applying each 

consumer's 'Subjectively Evaluated Body’ in pattern-making and 

production of clothes. 

 

 

Keywords: Consumer-Oriented, Clothing fit, Actual Body, 

Subjectively Evaluate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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